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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로봇 산업에서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 밖에도 많은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다.분명,로봇이 가야 할 길은 많이 남아있고,기업들의 펀더멘

털 개선도 필요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지만,본격화되는 산업의 변화에 주목할 시점이라 판단한다.

2026년이 절반 가량 지난 시점, 아직 국내 로봇 섹터에 주가 모멘텀은 많이 남아있다. 이제는 정부 

정책이 더해지고,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 1년여 공백을 갖던 로봇 IPO시장도 본격 가동 중이다.

현재 로봇 산업은 휴머노이드 초기 양산기를 맞이하고 있다. AI 산업도 그렇듯, 초기 단계에서는 부

품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올해 양산 공급망의 1차적인 확정도 기대가 된다. 다만, 부품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공급 병목에 걸린 아이템, 로봇 기업들의 손이 

닿지 않는 영역,로봇 기업들의 양산 수준에 부합하는 제조 능력을 갖는 기업들에 주목이 필요하다.

▪ 연구 개발에 매진하던 보스턴다이내믹스가 양산을 위한 양산형 로봇을 공개했다.

▪ 테슬라가 2012년 출시한 모델 S의 최종 차량을 출고하고, 생산 라인을 로봇 생산으로 전환

한다.

▪ 휴머노이드 양산 확대로, 부품 제조에 필요한 공작기계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 휴머노이드 출하 1등 중국 Unitree가 IPO를 추진한다. HW는 잡았고, SW를 고도화한다.

▪ 로봇 AI가 범용적인 사고 능력 확보 후, 작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모델 개선에 돌입했다.

▪ 한국 대기업들이 로봇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우리 벤처기업들도 1,000억 이상의 펀딩을 받

았다.

▪ HW 및 레거시 로봇 중심이던 국내 로봇 상장 시장에 SW/SI/휴머노이드/핸드 기업이 들어

온다.



로봇 산업 개황

로봇株는 쉽게 죽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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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시장에서의 로봇(한국, ~2025년)

자료: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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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상장 기업]
- 뉴로메카
- 에스비비테크

- 두산로보틱스 - 케이엔알시스템
- 엔젤로보틱스
- 하이젠알앤엠
- 피앤에스미캐닉스
- 제닉스
- 씨메스
- 클로봇
- 에이럭스

- 티엑스알로보틱스
- 나우로보틱스

[~‘22]
- 코로나 이후 로봇 자동화 수요 증가 전망
- 현대차그룹 보스턴다이내믹스 인수
- 삼성 로봇 사업 강조(로봇 사업팀 신설)
- 테슬라 휴머노이드 공개

[‘23]
- 삼성전자 RB 지분 취득
- 로봇 관련 정책 기대감 확대
- 두산로보틱스 코스피 상장

[‘24]
- 휴머노이드 & AI 투자 확대
- 글로벌 빅테크 로봇 사업 참여 확대
- 삼성전자 RB 연결 자회사화

[‘25]
- 휴머노이드 상용화 기대감 ↑
- 로봇 업그레이드
- 손의 중요성 부각
- 노란봉투법 제정
- 현대차 로봇 양산 추진

[휴머노이드] 
테슬라 범블-C

(22/09)

[휴머노이드] 
Figure 01
(23/03)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Gen2 

(23/12)

[휴머노이드] 
유니트리 H1

(23/12)

[휴머노이드] 
E-Atlas
(24/04)

[휴머노이드] 
유니트리 G1 

(24/05)

[휴머노이드] 
Figure 02
(24/08)

[휴머노이드] 
유니트리 R1 

(25/07)

[휴머노이드] 
Figure 03
(25/10)

[AI] 
RT-1 공개
(22/12)

[AI] 
RT-2 공개
(23/07)

[AI] 
RT-X

(24/10)

[AI] 
Pi-0

(24/10)

[AI] 
Helix

(25/02)

[AI] 
Gemini

Robotics
(25/03)

[AI] 
Pi-0.5

(25/04)

[AI] 
GR00TN1.5

(25/05)
[AI] 

GR00TN1.6
(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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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산업 리뷰

#협동로봇 #물류로봇 #감속기 #휴머노이드 #피지컬 AI #액츄에이터

주식 시장에서의 로봇(글로벌)

자료: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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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D 수익률 히트맵

자료: 유진투자증권

엔젤로보틱스
(-0.8%)

큐렉소
(27.7%)

피앤에스
로보틱스
(-32.1%)

에스오에스랩
(15.1%)

삼성전기
(226.3%)

LG이노텍
(111.4%)

케이엔알시스템
(-2.3%)

유일로보틱스
(27.2%)

푸른기술
(24.8%)

알에스
오토메이션

(2.6%)

액트로
(13.0%)

자화전자
(88.0%)

라온로보틱스
(19.7%)

제우스
(9.1%)

레인보우
로보틱스
(41.1%)

로보티즈
(22.0%)

현대모비스
(13.9%)

HL만도
(-2.7%)

로보스타
(-9.0%)

뉴로메카
(113.9%)

두산로보틱스
(41.3%)

에스피지
(56.9%)

에스비비테크
(88.1%)

디아이씨
(-47.4%)

씨메스
(-2.3%)

클로봇
(-19.2%)

티엑스알
로보틱스
(22.9%)

삼현
(-3.1%)

하이젠알앤엠
(-26.7%)

우림피티에스
(-18.1%)

와이투솔루션
(96.8%)

브이원텍
(11.5%)

원익홀딩스
(-32.6%)

한국피아이엠
(148.8%)

한라캐스트
(-11.5%)

링크솔루션
(2.0%)

티로보틱스
(16.1%)

유진로봇
(85.1%)

제닉스로보틱스
(-19.1%)

모델솔루션
(-29.2%)

드림텍
(-4.8%)

인탑스
(-7.1%)

LS티라유텍
(15.4%)

현대무벡스
(66.8%)

현대오토에버
(35.7%)

LG에너지솔루션
(25.0%)

삼성SDI
(157.9%)

이수스페셜티
케미컬

(105.3%)

[7]

2026년 로봇 섹터 리뷰

<2026년 상반기까지의 주요 흐름>

▪ (1) CES + 보스턴다이내믹스 IPO 가능성 부각

▪ (2) 현대차 노조의 로봇 도입 반대 성명 

▪ (3) 정부의 코스닥 부양책 등으로 로봇 섹터로 수급이 집중 

▪ (4) 단기 모멘텀 소멸로 조정

▪ (5) 3월 모멘텀 기대감으로 상승(MWC, AW2026, 노란봉투법 등)

▪ (6) 이란 사태 이후 장 변동성 확대

▪ (7) 테슬라 옵티머스 Gen 3 공개 지연

▪ (8) 삼성 노조 파업, 엔비디아/구글 고위급 방한, 양산형 아틀라스 시연

로봇 시총 합계 추이

자료: 유진투자증권

<변화의 2026년>

▪ 2026년 초에는 작년에 강세를 기록한 주도주(로보티즈, 원익홀딩스)와 

액츄에이터 테마가 상대적으로 부진.

▪ 오히려, 액츄에이터 요소 부품(감속기)과 배터리/센서류로 시장 관심이 

확산되고, ETF 패시브 수급 영향도 커짐.

▪ 큰 틀에서는 현대차/테슬라 등 유력 기업 관련 종목들이 동반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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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6년 로봇 섹터 리뷰

3월 히트맵: 전 세그먼트 약세

높이 * 너비 : 6cm * 20cm

자료: 유진투자증권

4월 히트맵: 레거시 로봇의 부활

높이 * 너비 : 6cm * 20cm

자료: 유진투자증권

1월 히트맵: 감속기, 센서, 배터리 강세

자료: 유진투자증권

2월 히트맵: 센서 강세

높이 * 너비 : 6cm * 20cm

자료: KIET, 유진투자증권

엔젤로보틱스
(21.4%)

큐렉소
(53.0%)

피앤에스
로보틱스
(-2.3%)

에스오에스랩
(69.7%)

삼성전기
(9.4%)

LG이노텍
(-9.6%)

케이엔알시스템
(31.3%)

유일로보틱스
(66.2%)

푸른기술
(27.9%)

알에스
오토메이션
(42.5%)

액트로
(42.3%)

자화전자
(16.7%)

라온로보틱스
(40.4%)

제우스
(33.5%)

레인보우
로보틱스
(54.7%)

로보티즈
(29.7%)

현대모비스
(20.4%)

HL만도
(8.7%)

로보스타
(11.0%)

뉴로메카
(193.9%)

두산로보틱스
(46.3%)

에스피지
(89.1%)

에스비비테크
(108.0%)

디아이씨
(-22.3%)

씨메스
(27.0%)

클로봇
(17.6%)

티엑스알
로보틱스
(35.0%)

삼현
(21.4%)

하이젠알앤엠
(41.5%)

우림피티에스
(14.6%)

와이투솔루션
(42.6%)

브이원텍
(40.7%)

원익홀딩스
(-13.1%)

한국피아이엠
(66.0%)

한라캐스트
(24.0%)

링크솔루션
(2.0%)

티로보틱스
(21.7%)

유진로봇
(138.9%)

제닉스로보틱스
(16.8%)

모델솔루션
(-10.7%)

드림텍
(12.1%)

인탑스
(10.0%)

LS티라유텍
(23.8%)

현대무벡스
(68.2%)

현대오토에버
(39.0%)

LG에너지솔루션
(8.0%)

삼성SDI
(44.7%)

이수스페셜티케
미컬

(79.7%)

엔젤로보틱스
(-7.4%)

큐렉소
(-14.3%)

피앤에스
로보틱스
(-20.8%)

에스오에스랩
(-19.4%)

삼성전기
(60.8%)

LG이노텍
(30.2%)

케이엔알시스템
(-5.4%)

유일로보틱스
(-10.9%)

푸른기술
(-1.6%)

알에스
오토메이션
(-10.7%)

액트로
(27.2%)

자화전자
(39.3%)

라온로보틱스
(-15.6%)

제우스
(-8.8%)

레인보우
로보틱스
(18.1%)

로보티즈
(-14.3%)

현대모비스
(15.1%)

HL만도
(-1.6%)

로보스타
(-9.8%)

뉴로메카
(-8.2%)

두산로보틱스
(-6.7%)

에스피지
(-5.9%)

에스비비테크
(-17.7%)

디아이씨
(-9.2%)

씨메스
(-12.3%)

클로봇
(0.1%)

티엑스알
로보틱스
(-11.4%)

삼현
(-10.4%)

하이젠알앤엠
(-18.1%)

우림피티에스
(-16.0%)

와이투솔루션
(40.5%)

브이원텍
(-10.8%)

원익홀딩스
(-17.3%)

한국피아이엠
(74.3%)

한라캐스트
(-26.3%)

링크솔루션
(38.7%)

티로보틱스
(0.0%)

유진로봇
(6.3%)

제닉스로보틱스
(-16.0%)

모델솔루션
(-7.1%)

드림텍
(-1.5%)

인탑스
(-10.7%)

LS티라유텍
(-10.2%)

현대무벡스
(9.5%)

현대오토에버
(8.6%)

LG에너지솔루션
(7.3%)

삼성SDI
(19.5%)

이수스페셜티
케미컬
(8.3%)

엔젤로보틱스
(-27.9%)

큐렉소
(-14.0%)

피앤에스
로보틱스
(-20.8%)

에스오에스랩
(-26.4%)

삼성전기
(-9.1%)

LG이노텍
(-8.0%)

케이엔알시스템
(-37.4%)

유일로보틱스
(-28.9%)

푸른기술
(-13.6%)

알에스
오토메이션
(-23.2%)

액트로
(-42.2%)

자화전자
(-23.5%)

라온로보틱스
(-19.0%)

제우스
(-19.6%)

레인보우
로보틱스
(-39.4%)

로보티즈
(-16.5%)

현대모비스
(-26.9%)

HL만도
(-21.9%)

로보스타
(-30.2%)

뉴로메카
(-26.7%)

두산로보틱스
(-25.4%)

에스피지
(-27.7%)

에스비비테크
(-19.9%)

디아이씨
(-19.2%)

씨메스
(-20.4%)

클로봇
(-34.8%)

티엑스알
로보틱스
(-26.8%)

삼현
(-25.0%)

하이젠알앤엠
(-49.3%)

우림피티에스
(-25.8%)

와이투솔루션
(-32.9%)

브이원텍
(-25.9%)

원익홀딩스
(-25.3%)

한국피아이엠
(-15.2%)

한라캐스트
(-24.5%)

링크솔루션
(-31.9%)

티로보틱스
(-30.5%)

유진로봇
(-33.5%)

제닉스로보틱스
(-32.2%)

모델솔루션
(-18.9%)

드림텍
(-19.5%)

인탑스
(-18.9%)

LS티라유텍
(-21.3%)

현대무벡스
(-31.1%)

현대오토에버
(-28.4%)

LG에너지솔루션
(-7.6%)

삼성SDI
(-12.4%)

이수스페셜티
케미컬

(-22.5%)

엔젤로보틱스
(14.1%)

큐렉소
(3.9%)

피앤에스
로보틱스
(5.5%)

에스오에스랩
(5.6%)

삼성전기
(87.2%)

LG이노텍
(67.1%)

케이엔알시스템
(13.6%)

유일로보틱스
(16.3%)

푸른기술
(7.7%)

알에스
오토메이션

(0.2%)

액트로
(1.7%)

자화전자
(34.4%)

라온로보틱스
(9.3%)

제우스
(4.3%)

레인보우
로보틱스
(18.4%)

로보티즈
(18.6%)

현대모비스
(3.9%)

HL만도
(12.0%)

로보스타
(21.7%)

뉴로메카
(0.6%)

두산로보틱스
(30.3%)

에스피지
(14.4%)

에스비비테크
(22.8%)

디아이씨
(-11.0%)

씨메스
(4.2%)

클로봇
(-4.5%)

티엑스알
로보틱스
(28.8%)

삼현
(11.5%)

하이젠알앤엠
(21.3%)

우림피티에스
(5.3%)

와이투솔루션
(38.7%)

브이원텍
(15.2%)

원익홀딩스
(11.0%)

한국피아이엠
(-4.1%)

한라캐스트
(10.9%)

링크솔루션
(-3.6%)

티로보틱스
(27.9%)

유진로봇
(2.5%)

제닉스로보틱스
(10.1%)

모델솔루션
(-4.7%)

드림텍
(-0.1%)

인탑스
(8.7%)

LS티라유텍
(24.4%)

현대무벡스
(21.7%)

현대오토에버
(15.2%)

LG에너지솔루션
(13.1%)

삼성SDI
(60.9%)

이수스페셜티
케미컬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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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밀린 모멘텀, 새로 더해지는 기대거리

▪ 연초 제시한 ① 상반기에 각종 모멘텀 기반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는 흐름 이후, ② 하반기 휴머노이드의 초기 양산 결과/기술 검증들 나오며 환멸의 계

곡 or 양산 확대기 진입 등 방향성 결정될 것이란 전망을 유지함. 일부 상반기에서 밀린 이벤트들과 하반기에 추가된 이슈들에도 주목.

▪ 점차 휴머노이드 양산의 시기와 규모 등 숫자가 구체화되고, 공급망의 초기 설정이 완료되며 수혜 기업들도 선별될 것.

▪ 호황기 이후 한국과 중국에서 다수의 IPO 랠리 예상. 2026년 하반기~2027년에 걸쳐 투자 선택지는 더욱 확대될 것(핸드/센서/휴머노이드).

주목할 주요 모멘텀

자료: 유진투자증권

2026년 로봇株 방향성 전망

자료: 유진투자증권

시기 주요 모멘텀

1Q26

▪ CES 2026(1월)
▪ 노란봉투법 시행(3월 10일)
▪ 엔비디아 GTC 2026(3월 16일)
▪ 레인보우로보틱스 신사옥 완공(3월말)
▪ 테슬라 옵티머스 Gen 3 공개(2~3월) → 상반기 中(Delayed)

2Q26

▪ 기아차 인베스터 데이(4월 9일)
▪ 중국 휴머노이드 하프 마라톤(4월 19일)
▪ 국민성장펀드(5/22~)
▪ 미국 로봇 행정명령 및 관세 부과 결정(5월 말)
▪ 휴머노이드 공급망 잠정 확정

3Q26
▪ HD현대로보틱스 상장(하반기 예상) → 무산 가능성
▪ 중국 유니트리 상장(9월 이후 예상)
▪ 현대차 미국 생산 법인, RMAC 계획 구체화

4Q26
▪ 삼성 휴머노이드 공개(미정)
▪ 글로벌 로봇 기업(Figure AI 등) 펀딩
▪ 차세대 휴머노이드 & 로봇 AI 공개 / 2027년도 로봇 비전 공개

1Q26 2Q26 3Q26 4Q26

상반기는 모멘텀 기반 변동성

초기 양산 검증 결과 여하에 따라 방향성 결정

연말 연초 기대감으로 상승 전환

일부 모멘텀 지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리포트 재배포 및 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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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과 정부 정책

코스닥 액티브 ETF 순유입 추정

자료: 유진투자증권

코스닥 150 ETF 순유입 추정

자료: 유진투자증권

하방을 지지하는 수급

▪ 로봇 섹터는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넘어, 이제는 시장 수급까지 뒷받침되고 있음.

▪ 연초부터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로봇 관련 ETF로의 순자금 유입이 계속되는 중. 연초 이래 로봇 ETF 순유입액은 약 1.3조원으로 추산.

▪ ETF 자금 순유입에 따른 로봇 주 매수 강세 흐름에도 지속 관찰이 필요. 수급 관점에서 관련 ETF 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들에 관심 유효. 

▪ 정부는 작년 12월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했고, 이 외에도 국내 벤처투자 활성화, 국민성장펀드 등 모험 자본 공급 활성화를 추

구. 지난 1월 29일 심의 및 의결이 이루어진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지침'에서 (1) 연기금 국내주식형 벤치마크에 코스닥 지수를 5% 포함

하도록 변경하고 (2) 기금운용평가에서 벤처투자(혁신성장) 항목의 배점을 기존 1점에서 2점으로 상향 조정한 점도, 로봇 수급 관점에서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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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ETF 구성종목 상위 10위(국내 로봇 ETF/上 4월 30일, 下 3월 30일)

자료: 유진투자증권[11]

수급과 정부 정책

로봇 ETF 순유입 추정

자료: 유진투자증권

로봇 ETF AUM 합산

자료: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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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DEX 글로벌로봇(합성) KODEX 로봇액티브
TIGER 글로벌AI&로보틱스 INDXX RISE AI&로봇
KoAct 글로벌AI&로봇액티브 PLUS 글로벌휴머노이드로봇액티브
KODEX 미국휴머노이드로봇 RISE 미국휴머노이드로봇
HANARO 글로벌피지컬AI액티브 KODEX 차이나휴머노이드로봇
TIGER 차이나휴머노이드로봇 TIGER 코리아휴머노이드로봇산업
HANARO K휴머노이드테마TOP10 ACE K휴머노이드로봇산업TOP2+
KoAct 미국로봇피지컬AI액티브 로봇 ETF 합산

(십억원)

2026년 4월 30일까지 
누적 순유입 약 1.3조원

- Tiger 코리아휴머노이드 약 6,700억
- KODEX 로봇 액티브 약 4,000억원
- RISE AI & 로봇 약 2,200억

No KODEX 로봇액티브 RISE AI&로봇 TIGER 코리아휴머노이드로봇산업 HANARO K휴머노이드테마TOP10 ACE K휴머노이드로봇산업TOP2+
1 삼성전자 10.6 로보티즈 6.8 두산로보틱스 14.7 현대차 15.0 로보티즈 21.2 
2 로보티즈 8.6 두산로보틱스 5.8 레인보우로보틱스 14.4 레인보우로보틱스 12.8 현대차 19.3 
3 레인보우로보틱스 6.1 LG씨엔에스 5.2 로보티즈 13.9 로보티즈 12.1 에스피지 14.1 
4 두산로보틱스 6.1 NAVER 5.2 하이젠알앤엠 7.6 두산로보틱스 11.5 레인보우로보틱스 13.2 
5 현대오토에버 6.1 루닛 5.0 에스피지 6.9 원익홀딩스 10.1 에스비비테크 6.5 
6 현대차 5.7 에스피지 4.8 현대무벡스 6.0 에스피지 9.5 현대오토에버 5.0 
7 현대모비스 5.5 현대차 4.5 현대오토에버 5.6 삼현 8.9 현대모비스 4.8 
8 에스피지 4.9 레인보우로보틱스 4.3 뉴로메카 5.5 현대오토에버 7.0 두산로보틱스 4.4 
9 SK하이닉스 4.8 현대오토에버 4.3 LG씨엔에스 5.3 HL만도 6.6 뉴로메카 3.1 

10 LG전자 4.6 유일로보틱스 3.4 로보스타 4.8 현대모비스 5.8 삼현 2.6 

No KODEX 로봇액티브 RISE AI&로봇 TIGER 코리아휴머노이드로봇산업 HANARO K휴머노이드테마TOP10 ACE K휴머노이드로봇산업TOP2+
1 삼성전자 10.1 로보티즈 6.0 두산로보틱스 10.0 현대차 16.0 

상장전

2 로보티즈 8.1 두산로보틱스 4.9 레인보우로보틱스 15.4 레인보우로보틱스 12.5 
3 두산로보틱스 5.3 LG씨엔에스 5.5 로보티즈 12.1 로보티즈 11.1 
4 레인보우로보틱스 5.8 NAVER 5.9 하이젠알앤엠 4.8 두산로보틱스 10.1 
5 현대오토에버 6.0 루닛 4.8 에스피지 10.8 원익홀딩스 10.3 
6 현대차 6.0 에스피지 4.7 현대무벡스 6.1 에스피지 9.6 
7 현대모비스 5.8 현대차 4.6 현대오토에버 5.6 삼현 9.2 
8 에스피지 4.9 레인보우로보틱스 4.1 뉴로메카 10.0 현대오토에버 7.0 
9 SK하이닉스 3.9 현대오토에버 4.1 LG씨엔에스 4.2 HL만도 6.9 

10 LG전자 3.5 유일로보틱스 3.4 로보스타 3.2 현대모비스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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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개념

자료: 금융위원회,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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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도 온다

첨단전략산업 생태계에 5년간 150조원 공급

▪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

▪ 5년간 총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며, 2026년 공급 목표 금액은 30조원

▪ 재원은 정부보증채권 기반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자금 75조원으로 구성

▪ 정책 목적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벤처·기술기업 스케일업 지원, 지역성장 및 일자리 창출

용어 의미

국민성장펀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생태계 전반에 자금을 공급하는 종합 금융지원 프로그램

총 공급규모 5년간 150조원, 2026년 30조원

재원 구조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 +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

지원 방식 직접투자, 간접투자, 인프라투융자, 초저리대출

직접투자 첨단기금·민간자금이 기업 또는 SPC에 직접 지분투자

간접투자 재정·첨단기금·민간자금이 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운용사가 기업에 투자

인프라투융자 전력망·발전·용수 등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

초저리대출 대규모 설비투자·R&D 등에 저리 자금 공급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리포트 재배포 및 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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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형은 ‘간접투자’ 구조

국민성장펀드 개요

자료: 금융위원회, 유진투자증권

주요 일정

자료: 금융위원회, 유진투자증권

국민자금은 공모펀드 → 자펀드를 거쳐 첨단산업 기업에 투자

▪ 이번 5월 22일부터 판매되는 국민참여형 6,000억원은 국민성장펀드의 2026년 간접투자 7조원 중 일부

▪ 국민이 공모펀드에 가입하면, 해당 자금은 10개 자펀드에 분산 출자되고 각 자펀드 운용사가 실제 기업 투자 집행

▪ 재정 1,200억원은 각 자펀드의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해 자펀드별 20% 범위에서 손실을 우선 부담

항목 내용

성격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는 종합 금융지원 프로그램

총규모 5년간 150조원

재원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 + 민간자금 75조원

2026년
공급 목표

30조원

지원 방식 직접투자, 간접투자, 인프라 투융자, 초저리대출

정책 목적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벤처 및 기술기업 스케일업 등

시점 내용

2025.09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지원 방안 발표

2025.12 산업은행법 시행,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및 제1차 전략위원회

2026.01 간접투자 방식 운용사 선정공고 개시

2026.03 참여 금융기관 면책특례 의결

2026.04 제2차 전략위원회, 2차 메가프로젝트 및 첨단산업 생태계 지원방안 발표

2026.05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판매계획 발표 및 자펀드 10개사 선정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리포트 재배포 및 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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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형 투자대상 및 조건

투자대상 및 조건

자료: 금융위원회, 유진투자증권

5년간 지원 방식별 규모

자료: 금융위원회, 유진투자증권

첨단전략산업 기업부터 장비·설비·인프라 기업까지

▪ 주목적 투자대상은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관련 기업이며, 로봇은 12개 대상 산업 중 하나로 명시

▪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주목적 투자대상에, 30% 이상은 비상장기업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신규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

▪ 주목적 투자로 인정되는 코스피 투자는 10% 이내, 자유투자는 40% 이내로 제한. 이는 유망한 첨단기술을 가진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신규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취지

항목 내용

투자대상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관련기업

대상 산업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 AI, 방산, 

로봇, 콘텐츠, 핵심광물

관련기업 범위 첨단산업 생산·운영에 필요한 장비 공급, 설비·인프라 구축 기업 등

의무 투자조건 자펀드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자

신규자금·투자제한
30% 이상은 비상장·코스닥 기술특례 기업에 신규자금 공급. 코스피 
주목적투자는 10% 이내, 자유투자는 40% 이내

시점 규모 재원 구조 내용

직접투자 15조원 기금 7.5조원 + 민간 7.5조원
성장기업 증자, 대규모 
공장증설 SPC 지분투자

간접투자 35조원 기금 7.5조원 + 민간 27.5조원
민간 운용사 활용 펀드, 
블라인드·프로젝트펀드

인프라 투융자 50조원 기금 10조원 + 민간 40조원
전력망·발전·용수 등 
첨단산업 인프라

초저리대출 50조원 기금 50조원
대규모 설비투자·R&D 자금, 
2~3%대 저금리

합계 150조원 기금 75조원 + 민간 75조원 첨단산업 전반 자금 공급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리포트 재배포 및 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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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구조

’26년 국민성장펀드 운용 자금 총 30조원(5년간 150조원) 중 6,000억원 규모를 국민참여형으로 출시

자료: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투자구조

정부 재정이 자펀드 손실의 
최대 20% 우선 부담

한국산업은행
재정 1,200억원

국민자금
6,000억원 모집

재정모펀드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공모펀드
미래에셋, 삼성, KB

협조 10개
자펀드

중형 800억원 규모
라이프 마이다스
타임폴리오 한국투자밸류

대형 1,200억원 규모
디에스 미래에셋

소형 400억원 규모
더제이 수성 오라이언 KB

10개 자펀드
수익 공유

(펀드 무관 동일
포트폴리오에 투자)

주목적투자
첨단전략산업에
60% 이상 투자

투자대상

AI, 반도체, 로봇, 바이오, 수소 등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관련기업

자율투자
40% 이내

코스피 10% 이내

신규 자금 공급
30% 이상
- 비상장사 10% 이상
-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 
10% 이상

비상장사·
코스피·코스닥 등

운용사가 자유롭게 
투자

판매정보

판매기간
2026년 5월 22일 ~ 6월 11일

판매처
시중은행 10개사, 증권사 15개사 선착순

세제혜택(전용계좌 가입 시)
∙ 소득공제: 최대 1,800만원 한도

∙ 배당소득 분리과세: 9%(5년간)

투자금액~3,000만원 
3,000~5,000만원
5,000~7,000만원

40% 공제
20% 공제
10% 공제

전용계좌 가입 조건
∙ 19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
∙ 직전 3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전용계좌 가입 불가

투자한도
전용계좌: 5년간 2억원(연간 최대 1억원)
일반계좌: 연간 3,000만원(세제 혜택 없음)

운용 보수
연간 1.2%(온라인 1.0%) 수준, 공모펀드∙자펀드 보수 각 0.6% 내외

환매금지
만기 5년 환매금지형 펀드(중도환매 불가)
투자 후 3년 이내 양도 시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서민 우선배정
2주간 1,200억원 규모 서민 배정,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대상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리포트 재배포 및 복제 불가 



5년기준 국민성장펀드 산업별 배분 예시(한도 개념 아니며, 산업현장 수요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응)

자료: 금융위원회, 유진투자증권
주(*): 간접투자액에는 산업별 별도 배분 없이 운영하는 국민참여형펀드 금액 포함

[16]

국민성장펀드 산업별 배분 예시

구분(단위 : 조원)
투자중심 지원

인프라투융자 초저리대출 합계
직접지분 간접투자

AI 4 6 10 10 30

반도체 1.6 4.3

40

15 20.9

이차전지 1.3 4.1 2.5 7.9

디스플레이 0.5 1.1 1.0 2.6

바이오·백신 1.4 2.7 7.5 11.6

수소·연료전지 0.8 1.3 1.0 3.1

항공우주·방산 1.1 1.5 1.0 3.6

모빌리티 0.9 4.5 10 15.4

원전 1.4 0.8 0.5 2.7

미디어·콘텐츠 1.4 2.7 1.0 5.1

로봇 0.6 1 0.5 2.1

합계 15 35.0* 50 50 150

(재원)

기금 7.5 7.5 10 50 75

민간 7.5 27.5 40 - 75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리포트 재배포 및 복제 불가 



국민성장펀드 발표 중 로봇 관련 팩트

자료: 금융위원회,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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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로봇 투자 아이디어

금액보다 AI로봇, 휴머노이드 정책 모멘텀에 주목

▪ 이번에 발표된 국민참여형 6,000억원이 로봇 전용 자금은 아니며, 상장 로봇 주식의 직접 매수 수급으로 보기는 제한적

▪ 다만 로봇은 국민성장펀드의 12개 첨단전략산업 중 하나이며, 5년 기준 배분 예시에서 총 2.1조원이 제시

▪ 더 중요한 포인트는 금융위 발표상 AI로봇 생태계 SPC 수요사업과 M.AX 얼라이언스의 휴머노이드·물류 AI로봇 투자수요가 확인된 점

▪ 따라서 단기 수급보다 정책자금 집행 기대, 휴머노이드 투자수요, 물류 자동화 프로젝트가 로봇 섹터 수급에 긍정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주가 관점 Check Point

자료: 유진투자증권

항목 내용

공식 투자대상 로봇은 국민성장펀드 12개 첨단전략산업 중 하나

산업별 배분 예시
로봇 2.1조원
(직접지분 0.6조원, 간접투자 1.0조원, 초저리대출 0.5조원)

AI로봇 SPC
직접투자 수요사업으로 “차세대 AI솔루션 개발업체 및 AI로봇 생태계 
구축을 위한 SPC 설립 사업” 접수

M.AX 얼라이언스
현대차 AI모델 개발·로봇생산, 두산로보틱스 휴머노이드, CJ대한통운 
물류공정 AI로봇 도입 투자계획 언급

제조 AX 투자수요 제조 AX 관련 기업 투자수요 10조원 이상, 휴머노이드 6.6조원

항목 내용

직접적 수급 영향
6,000억원은 로봇 전용 자금이 아니며 10개 자펀드 분산 구조
직접 매수 효과는 제한적

정책 모멘텀
로봇이 공식 투자대상에 포함되고 AI로봇 SPC가 수요사업으로 언급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

핵심 테마
로봇 단독보다는 AI로봇 생태계, 휴머노이드, 물류 AI로봇, 제조 AX의 
넓은 범위

수혜 범위 완성 로봇, 부품·감속기·액추에이터, AI비전, 물류자동화, 로봇 관제

향후 모니터링
자펀드 투자 포트폴리오, AI로봇 SPC 구체화, M.AX 후속 프로젝트, 
로봇기업 유증·메자닌 투자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리포트 재배포 및 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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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IPO – 활기를 불어넣어줄 것

선수 교체의 시간

▪ 2022년 이후 로봇 섹터 신규 IPO는 14건에 달함. 협동로봇/부품/웨어

러블/SW&SI 기업 중심의 상장 흐름.

▪ 상장 이후 퍼포먼스는 로봇 섹터의 흐름과 동조화되는 모습이 뚜렷함.

▪ 2023년 로봇 호황기(삼성의 레인보우로보틱스 투자, 두산로보틱스 IPO)

이후 2024년에는 무려 8개 기업이 신규 상장. 하지만, 섹터 부진 속 

IPO 성과는 미진. 2025년 로봇 섹터 센티먼트 개선에 따라 신규 로봇 

IPO도 재차 호황으로 전환됨.

▪ 2026년 다수 로봇 기업 상장 예정. 코스모로보틱스, 빅웨이브로보틱스 

등. 내년까지 새로운 유형의 기업들 다수 유입되며 시장 관심 높을 것. 

2022년 이후 상장 로봇 기업들의 시총 변동(대체로 동조화되는 모습)

자료: 유진투자증권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2
2

/1
0

2
2

/1
1

2
2

/1
2

2
3

/0
1

2
3

/0
2

2
3

/0
3

2
3

/0
4

2
3

/0
5

2
3

/0
6

2
3

/0
7

2
3

/0
8

2
3

/0
9

2
3

/1
0

2
3

/1
1

2
3

/1
2

2
4

/0
1

2
4

/0
2

2
4

/0
3

2
4

/0
4

2
4

/0
5

2
4

/0
6

2
4

/0
7

2
4

/0
8

2
4

/0
9

2
4

/1
0

2
4

/1
1

2
4

/1
2

2
5

/0
1

2
5

/0
2

2
5

/0
3

2
5

/0
4

2
5

/0
5

2
5

/0
6

2
5

/0
7

2
5

/0
8

2
5

/0
9

2
5

/1
0

2
5

/1
1

2
5

/1
2

2
6

/0
1

2
6

/0
2

2
6

/0
3

2
6

/0
4

에스비비테크 뉴로메카

두산로보틱스 케이엔알시스템

엔젤로보틱스 하이젠알앤엠

피앤에스미캐닉스 제닉스

씨메스 클로봇

에이럭스

(pt)

(각 기업 상장일=100)

상장 당일 시초가 형성 동향

자료: 유진투자증권

레인보우로보틱스
에스비비테크

뉴로메카

두산로보틱스

케이엔알시스템

엔젤로보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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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앤에스미캐닉스

제닉스

씨메스

클로봇

에이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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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로보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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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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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로보틱스
씨메스
에이럭스
케이엔알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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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IPO 동향

자료: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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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IPO – 활기를 불어넣어줄 것

(단위: 원) 레인보우로보틱스 에스비비테크 뉴로메카 두산로보틱스 케이엔알시스템 엔젤로보틱스 하이젠알앤엠 피앤에스미캐닉스

유형 협동로봇, 휴머노이드 부품(감속기) 협동로봇 협동로봇 산업용 로봇/부품(유압) 웨어러블로봇 부품(액츄에이터) 웨어러블로봇

상장일 2021-02-03 2022-10-17 2022-11-04 2023-10-05 2024-03-07 2024-03-26 2024-06-27 2024-07-31

희망밴드 7,000~9,000 10,100~12,400 14,000~16,900 21,000~26,000 9,000~11,000 11,000~15,000 4500~5500 14,000~17,000 

확정공모가 10,000 12,400 16,900 26,000 13,500 20,000 7,000 22,000 

기관 수요 예측 경쟁률 1489:1 1644:1 1652:1 272:1 873:1 1157:1 1099:1 986:1

일반 청약 경쟁률 1201:1 1658:1 1182:1 524:1 2267:1 2242:1 2549:1 1583:1

상장시초가격 20,000 23,900 24,250 59,100 37,000 50,500 18,000 30,000 

공모가 대비 시초가 100% 93% 43% 127% 174% 153% 157% 36%

현재가 664,000 64,700 64,800 110,200 25,900 30,350 43,600 8,180 

공모가 대비 현재가 6540% 422% 283% 324% 92% 52% 523% -63%

시초가 대비 현재가 3220% 171% 167% 86% -30% -40% 142% -73%

현재 시총(십억원) 12,882 431 801 7,143 289 463 1,347 110 

공모가 산정 방식 PER PER PER PER PER PER EV/EBTIDA PER 

적용 배수 25.18 27.80 30.41 38.31 37.79 37.37 33.44 27.31 

비교 기업 아진엑스텍, 삼익THK
포메탈, 에너토크, 

서암기계공업, 
우림피티에스

라온테크, 아진엑스텍, 
코윈테크, 삼익THK

삼익THK, 라온테크, 
화낙, 야스카와전기

삼익THK, 라온테크, 
서암기계공업

라온테크, 삼익THK 에스피지, 라온테크 오스테오닉, 코렌텍

적용 년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5년 2026년 2023년 2026년 

(단위: 원) 제닉스 씨메스 클로봇 에이럭스 티엑스알로보틱스 나우로보틱스 코스모로보틱스(예정)

유형 물류로봇 SW/SI SW/SI 교육용로봇 물류로봇/SI 산업용로봇 웨어러블로봇

상장일 2024-09-30 2024-10-24 2024-10-28 2024-11-01 2025-03-20 2025-05-08 2026-05-11

희망밴드 28,000~34,000 20,000~24,000 9,400~10,900 11,500~13,500 11,500~13,500 5,900~6,800 5,300~6,000 

확정공모가 40,000 30,000 13,000 16,000 13,500 6,800 6,000 

기관 수요 예측 경쟁률 1052:1 577:1 934:1 973:1 863:1 1395:1 1140:1

일반 청약 경쟁률 896:1 426:1 1037:1 540:1 816:1 1572:1 2014:1

상장시초가격 59,000 35,600 12,500 12,460 21,300 17,000 -

공모가 대비 시초가 48% 19% -4% -22% 58% 150% -

현재가 10,180 32,200 49,950 12,770 19,450 30,550 -

공모가 대비 현재가 -75% 7% 284% -20% 44% 349% -

시초가 대비 현재가 -83% -10% 300% 2% -9% 80% -

현재 시총(십억원) 134 379 1,272 174 301 396 193(예상 시총) 

공모가 산정 방식 PER PER PER PER PSR PER PER 

적용 배수 28.63 45.12 39.63 51.56 로봇: 12.56/물류: 1.48 25.72 47.45 

비교 기업
로체시스템즈, 

현대무벡스, 링크제니시스
라온테크, Keyence, 

Fanuc, Cognex
로보스타, 라온테크, 

브이원텍, 러셀
브이원텍, 로보스타

로봇: 유일로보틱스, 로보티즈
물류: 현대무벡스, 코닉오토메이션

제우스, 라온테크, 
에스피지

피앤에스로보틱스, 
라온로보틱스 

적용 년도 2024년 2026년 2026년 2024년 2024년 2027년 202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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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 로봇 현황

자료: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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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IPO – 활기를 불어넣어줄 것

매출액 yoy% 영업손익 yoy% 매출액 yoy% 영업손익 yoy%

휴머노이드 레인보우로보틱스 15,209 446 34.1           76% 1.9-              적자지속 19.4           27% 2.3-              적자지속
부품/휴머노이드 로보티즈 4,903 126 38.9           30% 5.1              흑자전환 30.0           3% 3.9-              적자지속

협동로봇 두산로보틱스 6,547 199 33.0           -30% 48.5-           적자지속 46.8           -12% 36.7-           적자지속

협동로봇 뉴로메카 806 43 19.0           -25% 15.3-           적자지속 25.3           84% 19.2-           적자지속

산업용로봇 로보스타 689 9 75.7           -15% 5.8-              적자지속 89.1           -13% 0.1-              적자전환

산업용로봇 케이엔알시스템 289 18 15.9           -14% 7.2-              적자지속 18.5           -13% 7.4-              적자지속

산업용로봇 라온로보틱스 232 4 53.8           9% 4.3              432% 49.2           43% 2.6              29%

산업용로봇 휴림로봇 1,528 9 168.3         26% 4.7-              적자지속 133.1         61% 7.1-              적자지속

산업용로봇 유일로보틱스 1,208 33 36.9           5% 12.6-           적자전환 35.2           19% 0.4              흑자전환

산업용로봇 푸른기술 90 4 23.5           -32% 0.4-              적자전환 34.8           8% 2.9              36%

물류로봇 유진로봇 1,005 36 28.2           8% 5.0-              적자지속 26.0           35% 4.2-              적자지속

물류로봇 티로보틱스 480 11 43.8           -28% 9.4-              적자지속 60.7           -9% 5.8-              적자지속

물류로봇 제닉스로보틱스 154 7 22.7           -64% 12.3-           적자전환 63.5           4% 4.3              35%

물류로봇 티엑스알로보틱스 297 5 56.6           -1% 0.8-              적자전환 57.2           72% 5.3              46%

SW/SI 씨메스로보틱스 441 34 13.1           90% 17.5-           적자지속 6.9              -10% 12.9-           적자지속

SW/SI 클로봇 1,273 31 41.4           24% 4.4-              적자지속 33.4           38% 7.4-              적자지속

의료용로봇 큐렉소 652 9 74.5           34% 2.6              흑자전환 55.5           -24% 5.8-              적자전환

의료용로봇 엔젤로보틱스 442 95 4.6              10% 10.3-           적자지속 4.2              -18% 10.8-           적자지속

의료용로봇 피앤에스로보틱스 114 15 7.6              7% 1.0              102% 7.1              18% 1.6              23%

부품 에스피지 3,001 9 341.7         -12% 10.6           1056% 388.5         -1% 2.4              422%

부품 삼현 1,700 18 95.0           -5% 3.2              318% 100.5         1% 5.7              -42%

부품 한국피아이엠 836 23 36.9           -1% 0.3              30% 37.4           -1% 3.6              -16%

부품 하이젠알앤엠 1,280 17 73.5           -3% 8.5-              적자지속 75.9           -2% 0.3-              적자전환

부품 에스비비테크 477 66 7.2              32% 6.9-              적자지속 5.5              7% 6.9-              적자지속

부품 알에스오토메이션 220 3 67.0           -13% 3.4-              적자지속 76.8           -6% 3.5-              적자지속

핸드 원익홀딩스 2,611 4 623.0         -3% 20.6-           적자전환 645.5         -14% 21.2           -7%

교육용로봇 에이럭스 153 2 63.0           14% 6.0-              적자전환 55.0           0% 0.0              -99%

구분 기업명
2025 실적(단위: 십억원) 2024년 실적(단위: 십억원)시가총액

(단위: 십억원)
P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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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IPO – 활기를 불어넣어줄 것

2026년 이후 로봇 IPO 예정 종목

높이 * 너비 : 6cm * 20cm

자료: 유진투자증권

기업 예상 시점 상태 분야 주관사

코스모로보틱스 2026년 5월 공모 진행/상장 예정 웨어러블 재활·보행보조 로봇 유진투자증권, NH투자증권

빅웨이브로보틱스 2026년 상반기 예심 승인 로봇 자동화 플랫폼, RaaS, 통합관제 유진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모비어스 2026년 하반기 예심 청구 물류로봇 미래에셋증권

브릴스 2026년 하반기 예심 청구 로봇 자동화 솔루션 IBK투자증권

HD현대로보틱스 2026년 하반기(불확실) IPO 속도 조절 산업용 로봇 KB증권, 한국투자증권, UBS 등

도구공간 2026년 하반기~2027년 상반기 프리IPO/기술특례 준비 자율주행 순찰로봇 대신증권

에이딘로보틱스 2027년 주관사 선정 로봇 힘/토크센서 삼성증권

뉴빌리티 2027년 주관사 선정 자율주행 배달/순찰 로봇, 피지컬 AI NH투자증권

테솔로 2027년 주관사 선정 로봇 핸드/그리퍼 -

시스콘로보틱스 2027년 재추진 예정 물류로봇 한국투자증권

엑스와이지(XYZ) 2028년 주관사 선정 서비스 로봇, 푸드로봇, 피지컬 AI 한국투자증권

로브로스 2027~2028년 잠재 후보 주관사 선정 휴머노이드, 피지컬 AI 미래에셋증권

기타 후보 홀리데이로보틱스(휴머노이드), 리얼월드(피지컬 AI), 위로보틱스(휴머노이드&웨어러블), 플라잎(AI) 등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리포트 재배포 및 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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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이기 시작하는 양산

휴머노이드? 일단 만들고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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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머노이드 양산이 시작된다

Figure.AI 휴머노이드 생산 추이

자료: Humanoid Hub, 유진투자증권

주요 휴머노이드 CAPA 계획

자료: 유진투자증권

양산 체제가 확립되었다.

▪ 휴머노이드의 양산 체제 확립이 진행되고 있음. 아직 수요처는 명확하지 않지만, 휴머노이드의 양산 가능성부터 검증 중.

▪ 2025년~2026년은 시범 양산 단계, 2026년 이후는 본격 초기 양산기 진입, 이후 AI/HW 고도화와 휴머노이드 어플리케이션 탐색이 동시 진행되

며, 가격+효용가치 확보 후 2030년대 대량 양산 체제에 진입하는 흐름으로 전망함.

▪ 작년 테슬라에 이어, Figure.AI와 1X Technologies, 다수 중국 업체들이 휴머노이드 양산 라인을 공개.

▪ 기본적으로 <액츄에이터 제조 → 모듈(다리, 팔, 바디) 제조 → 배터리 제조 → 통합(Integration) → 테스트 구조>로 확립되는 중. 한가지 흥미로

운 점은, 모든 업체가 액츄에이터 제조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 휴머노이드의 핵심은 구동, 즉 액츄에이터에 있음을 유추 가능. 제조

의 병목 또한 단순 모듈 제작 공정이 아닌, 액츄에이터 공정에 있을 것.

▪ 테슬라는 1Q26 실적 발표에서 7~8월부터 휴머노이드 양산을 개시할 것이라 발표. Due Date의 확정. 그리고, 이번 5월 프리몬트에서 마지막 모

델 S가 출고됨. 시대의 전환이 시작됨.

▪ 양산 시작 전에 공급망 확정은 필수. 골드러쉬 시대에서 곡갱이와 삽이 먼저 주목 받은 것처럼, AI 시대에서 GPU와 전력 인프라 등이 먼저 주목 받

았듯, 휴머노이드 초기 양산기에서는 액츄에이터를 비롯한 부품 밸류체인이 주목받을 수 밖에 없을 것.

기업명 2025FY 2026FY 2027FY 2028FY 2029FY
2030FY~
장기 목표

Unitree
5,500대 2만대 7.5만대

Agibot
5,100대 > 1만대 10만대

Ubtech
1,000대 1만대

Tesla
수천대 100만대

Boston Dynamics
3만대~ 15만대

Figure.AI
1.2만대

1X Technologies
1만대 10만대

수천대 레벨 1만대 레벨 수만~10만대 레벨 수십~수백만대 레벨

시범 양산 양산 체제 확립 대량 양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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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Figure 02 공개

2025년 3월
BotQ 공개

2025년 10월 
Figure 03 공개

Figure.AI
"누적 350대 생산"

"1대/일 → 1대/시간으로 개선"

기술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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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옵티머스 양산 라인 세부 모습

자료: 테슬라,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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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머노이드 양산이 시작된다

테슬라 프리먼트 공장(CA, USA) 1X 산 카를로스 공장(CA, USA)

어질리티 로보팹(OT, USA)

Figure BotQ(CA, USA)

23만sqft(6,500평)
10만대 CAPA

10만sqft(2,800평)
1.2만대 CAPA

7만sqft
(2,000평)
1.0만대 
CAPA

550만sqft(15,500평)
옵티머스 ~100만대 CAPA

Region Product Capacity Status

California
Model 3 / Model Y >550,000 Production

Model S / Model X 100,000 Production

Shanghai Model 3 / Model Y >950,000 Production

Berlin Model Y >375,000 Production

Texas

Model Y >250,000 Production

Cybertruck >125,000 Production

Cybercab - Tooling

Nevada Tesla Semi - Tooling

TBD Roadster -
Design 

development

vs

공장 sqft 평 CAPA(대) 평당 CAPA(대) 조업 인력

1X(Hayward) 58,000 1,600 10,000 6.3 200명

1X(San Carlos) 231,000 6,500 100,000 15.4 -

Figure.AI(BotQ) 100,000 2,800 12,000 4.3 200명

Agility(Robofab) 70,000 2,000 10,000 5.0 -

Tesla(Fremont) 850,000 23,900 1,000,000 41.8 -

주요 공장별 정보

마지막으로 생산된 모델 S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리포트 재배포 및 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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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머노이드 양산이 시작된다

Figure.AI 양산 공장 BotQ 레이아웃

자료: Figure.AI, 유진투자증권

Figure.AI 양산 현장

자료: Figure.AI, 유진투자증권

1X Technologies Hayward 양산 공장 레이아웃

자료: 1X Technologies, 유진투자증권

1X Technologies 양산 현장

자료: 1X Technologies, 유진투자증권

재고 → 상체 제조 & 하체 제조 & 배터리 팩 조립(다른 라인에서 동시에)
→ 최종 결합 → 테스트/수리 → 패키징

관절/바디 조립
초기 불량 

테스트

팔/다리 
조립최종 통합

퀄리티 체크

신제품 시양산

부품 제조

배터리 생산

액츄에이터 제조
(*라인은 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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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옵티머스 양산 라인 세부 모습

자료: 테슬라,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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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머노이드 양산이 시작된다

삼각 트러스, 리브 + 경량 프레임 소재 추정(경량화 + 강성 ↑)

다리 모듈 조립 셀

작업 표준화

리니어 액츄에이터

오른손/왼손 공정

FREM(프레몬트)-OP1(옵티머스)-PNK(새끼)
FREM-OP1-THB(엄지)
FREM-OP1-RNG(약지)

FREM-OP1-PLM(손바닥)

텐던 방식

텍타일 센서

손목 결합

손가락 세부 모듈 → 손 결합 

배터리, PC 통합 모듈로 추정

로터리 액츄에이터

프레임/내장 조립 → 흉부 모듈 삽입 → 외장 커버

정리된 배선

카메라 센서 등 캘리브레이션

머리 및 카메라 브래킷 공정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리포트 재배포 및 복제 불가 



일본 공작기계 수주 yoy%

자료: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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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보다 앞서 움직인 공작기계

일본 공작기계 수주 yoy%(내수)

자료: 유진투자증권

일본 공작기계 수주 yoy%(해외, 지역별)

자료: 유진투자증권

양산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공작기계 수요 증가

▪ 일본의 공작기계 수주가 전년비 급격한 성장세로 전환.

▪ 특히, 해외 수주가 강세. 미국에서의 에너지 & 항공 업종 수요 증가에 

더해, 중국 내 데이터센터(냉각장치)와 그리고 휴머노이드 부품 향 수

요가 더해지고 있다는 일본 공작기계 업체들의 코멘트.

▪ 중국 공작기계 시장 내 압도적 시장 지위를 갖는 츠가미는 중국 내 휴

머노이드 향 부품 수요가 높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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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보다 앞서 움직인 공작기계

일본 공작기계 수주 yoy% 장기 시계열 추이

자료: 유진투자증권

일본 공작기계 수주 & OECD 경기선행지수

자료: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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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월

24개월 31개월

29개월

지역별 회복 차별화 + 
EV 둔화/반도체/DC/
항공·조선 수요 분산 
→ 완만하게 상승

공급망 차질, 장비 리드타임 장기화, 고객사의 선발주

츠가미 산업별 매출 추이

자료: 츠가미, 유진투자증권
주) 기타 매출: 반도체, AI, 휴머노이드향 포함

츠가미 차이나 실적 발표 中

자료: 츠가미,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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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티즈의 유상증자 후 시설투자 상세 – 많은 공작기계를 구매한다

자료: 로보티즈,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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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보다 앞서 움직인 공작기계

정밀가공 설비 투자 계획

구분 설비 수량 투자예정금액

가공장비

5축 CNC 선반 28대 121.8억 원

CNC 선반 42대 123.0억 원

3축 머시닝센터 18대 16.6억 원

자동선반 8대 15.4억 원

기어호빙기 8대 36.5억 원

측정장비

기어측정기 6대 25.7억 원

3차원측정기 6대 6.8억 원

고속 기어측정기 2대 1.2억 원

조립/지그 조립장비·지그류 8대 0.2억 원

시험장비 성능시험기 7대 2.8억 원

합계 133대 350.0억 원

모터 생산 시설 세부 투자계획

구분 설비 수량 투자예정금액

가공장비 커팅기 20대 30.0억 원

조립장비

적층기 8대 8.0억 원

모터 와인딩 장비 10대 5.0억 원

모터 자동조립기 16대 16.0억 원

측정장비 모터 성능측정기 8대 16.0억 원

합계 62대 75.0억 원

기타 로봇관련 부품 및 완제품 생산라인 세부 투자계획

구분 설비 수량 투자예정금액

가공장비

5축 CNC 선반 16대 69.6억 원

CNC 선반 18대 52.7억 원

3축 머시닝센터 14대 12.9억 원

자동선반 2대 3.9억 원

측정장비 3차원 측정기 2대 2.3억 원

조립/지그 조립장비·지그류 4대 0.1억 원

사출장비 사출기 8대 8.6억 원

합계 64대 15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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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보스턴다이내믹스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설계 철학: 모든 것은 양산과 실제 투입을 위한…

▪ 보스턴다이내믹스는 CES에서 양산형 아틀라스를 공개한 이후 본격적인 상용화 준비에 돌입. 양산형 버전에 담겨있는 설계 철학은 다음과 같음.

▪ 보스턴다이내믹스 曰 “Balancing commercial goals and robotics research can be tricky, but with Atlas we're making it work.” 

▪ ① 모듈성을 강조. 액츄에이터는 2개 종류(A6, A8)로 단순화. 양산성, 비용 감소, 교체/업데이트 용이하다는 강점 확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시중 

제품보다 2~5배 뛰어난 고성능 액츄에이터 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 머리에만 팬이 하나 있고, 액추에이터에는 팬이 없음. 

▪ ② 액츄에이터의 높은 출력 밀도로 인해 발생하는 열 문제는 중요한 과제. 관절 부분 열관리는 수동 냉각(passive cooling) 방식을 채택하여 로봇의 

복잡성을 줄였음. 냉각 핀 디자인으로 공기 흐름을 유도. 

▪ ③ 배터리 및 고속 충전 방식으로는 전력 소비가 많아 비효율적. 스스로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배터리를 외부에 노출시켜 접근성을 높였음. 

▪ ④ 공정 기술에서 자동차 대량 양산 공법(다이캐스팅, MIM, 사출성형, 판금)을 적용

▪ ⑤ 기타: 충돌에 대한 견고성, 오버 엔지니어링 지양, 안전성 확보를 위한 디자인, 동작 범위 최대화를 고려, 기능성과 UX를 고려한 헤드 디자인 등 

현대차가 공개한 로봇 설계 철학 주요 내용들

자료: 보스턴다이내믹스,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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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보스턴다이내믹스

양산형 아틀라스가 “움직였다”

자료: 보스턴다이내믹스,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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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보스턴다이내믹스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중추 역할들이 나갔다

C 레벨 갈린거

자료: 유진투자증권

인물

Robert Playter Aaron Saunders Scott Kuindersma Marc Theermann Selma Svendsen

직책 CEO CTO VP of Robotics Research CSO COO

BD 경력 기간
30년 이상, 

CEO는 2020~2026년

20년 이상,
VP Engineering 2018년, 

CTO 2021년
2018~2026년 1월 2021~2026년 3월 약 2년

퇴사 시점 2026년 2월
2025년 하반기 퇴사

 (Google DeepMind 
VP Hardware Engineering 합류)

2026년 1월 2026년 3월 2026년 3월

주요 업적/역할

Spot 상용화, Stretch 사업화, 
Atlas 전환, BD를 연구소형 조직에
서 상업용 로봇 기업으로 전환한 인
물로 평가됨

BigDog, Spot, Atlas 등 BD 핵심 
로봇 개발에 관여. 하드웨어·시스템 
통합 쪽 핵심 기술 리더였음

Atlas 제어 알고리즘, 강화학습/RL, 
휴머노이드 파운데이션 모델 등 핵
심 인력. Atlas의 파쿠르·체조·댄스·
조작 행동 개발 주도한 인물

Spot 및 Atlas 상용화 지원. 마케팅, 
판매, 구매, 후속지원, 컨설팅 조직
을 이끌며 연구 조직을 사업 조직으
로 전환하는 역할을 수행함

500명 규모 조직 운영, Stretch BU 
재정비, Spot 기업고객 확대, 제조
역량 구축, HMG의 전용 생산시설 
투자 확보 등 운영/양산화을 담당함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故 이건희 회장 어록)”가 떠오른다

▪ 작년 하반기부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주요 인력 교체 가속화. 일각에서는 핵심 연구 인력 이탈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5월 공개된 양산형 아틀라스

의 기술 시연으로 보아, 동사의 기술력은 훼손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음.

▪ 앞으로 결정될 신임 C 레벨들의 인사를 통해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향방을 점쳐볼 수 있을 것. 연구소형 조직에서 양산형 조직으로 바꾸는 리더십 재

편의 신호탄. Semafor에 따르면, 올해 들어 매달 ‘약 4대(연 48대)’의 아틀라스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하고 있으며, 향후 몇 달 안에 새로운 제조 시

설을 개설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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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보스턴다이내믹스

보스턴 다이내믹스 투입 타임라인 및 투입 공정

자료: 기아차, 유진투자증권

신체적 부담 및 생산성 저하를 유발하는 중량물 취급 작업
→ 작업자가 무거운 부품을 직접 옮기거나 설치해야 하는 공정들

• 주요 특징: 높은 신체적 강도가 요구되어 작업자의 피로도를 높이고, 이로 인해 
전체적인 생산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음

• 해당 작업: 배선 설치, 바닥 매트 설치, 후드 스테이 제거, HPCU(전력제어유닛) 
설치, 후드 리프터 설치 등.

낙하물 위험이 있는 오버헤드(Overhead) 작업
→ 차체 하부에서 위를 바라보며 진행하거나 머리 위 높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들

• 주요 특징: 부품이나 도구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작업자가 다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낙하물 위험)이 상존하는 공정.

•  해당 작업: 머플러 설치, 테일게이트 트림 설치, 휠 가드 설치, 언더바디 커버 설
치, 보조 배터리 설치 등.

고객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 관리 작업
→ 차량의 핵심 구동 및 안전 장치와 직결된 정밀한 설치 작업들

• 주요 특징: 작업의 완성도가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격한 품질 관리와 높은 집중력이 요구됨.

• 해당 작업: 연료 및 브레이크 라인 설치, 커튼 에어백 설치, 브레이크 페달 설치, 
ACU(에어백 컨트롤 유닛) 설치, 러기지 사이드 트림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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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

미국의 로봇 관련 주요 정책 추진 현황

자료: 유진투자증권

로봇 산업을 안보와 연결시키다

▪ 미국의 중국 로봇에 대한 견제 움직임은 이미 시작. 미국의 로봇 산업 정책 프레임이 안보와 공급망으로 집중되고 있음.

▪ 적성 국가 로봇의 도입 규제를 위한 Humanoid ROBOT Act(2025년 11월), American Security Robotics Act(2026년 3월)가 연이어 발의되었

고, 작년 12월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2026년 중 로봇 관련 행정명령 발동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와 함께 미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등이 국방부에 

Unitree 등 17개 중국 기업을 “Chinese military companies”로 지정하라고 요구하기도 함.

▪ 2026년에는 미국 로봇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3월 17일 DeepSeek·Unitree 로봇 안보 청문회(중국 AI/로봇 리스크 검토), 2026년 4월 21일

“Robots Made in America” 청문회(미국 로봇 산업 육성 / 제조 자동화 / 국가 로봇 전략)를 개최하며 현황 파악 및 산업 지원을 본격 검토.

▪ 그 외, 작년 2025년 9월 2일 미 상무부/BIS가 로봇 및 산업기계, 부품·컴포넌트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Section 232 조

사를 개시. 올해 5월 30일 상무부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 이번 조사는 중국을 특정한 조사도 아니고, 미국 산업계에서도 전통 산업용 로봇/공작기

계 대상 관세 부과에는 반대 입장인 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이 나올지는 미지수. 다만, 휴머노이드는 기존 산업용 로봇과 구분하여 추가 조사

가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 점은 긍정적(A3).

구분
Humanoid ROBOT 

Act
로봇 행정명령 검토 보도

중국 17개 기업 
CMC 지정 요구

National Commission 
on Robotics Act

American Security 
Robotics Act

DeepSeek·Unitree
청문회

Robots Made in 
America 청문회

시점 2025년 11월 2025년 12월 2025년 12월 2026년 2월 3일 2026년 3월 2026년 3월 17일 2026년 4월 21일

주제
적성국 휴머노이드 

사용 제한 법안
트럼프 행정부의 

로봇 행정명령 검토 보도
중국 로봇/AI 기업 

제재 압박
국가 로봇 전략 수립 

위원회 설치 법안
적성국 로봇 

조달·운영 제한 법안
중국 AI/로봇 

안보 리스크 청문회
미국 로봇 산업 육성 

청문회

핵심 
내용

중국·러시아·이란·북한산 
휴머노이드 로봇을 연방
기관·연방계약자가 사용
하지 못하도록 제한

로봇을 국가 전략산업으
로 육성하고, 중국과의 경
쟁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
명령을 검토

Unitree, DeepSeek 등 
17개 중국 기업을 “Chin
ese military companies
”로 지정하라고 국방부에 
요구

상무부가 18인 전문가 위
원회를 설치해 로봇 경쟁
력, 공급망, 제조, 인력, 
국가안보 관련 정책 권고
안 마련

중국 등 적성국산 무인지
상차량, 자율순찰로봇, 
휴머노이드의 연방 조달·
운영 제한

DeepSeek·Unitree를 중
심으로 중국 AI·로봇의 
데이터 유출, 원격통제, 
인프라 침투 리스크 검토

미국 내 로봇 제조, 자동
화, 국가 로봇 전략 필요
성 논의

시사점
휴머노이드가 안보 규제 
대상에 편입

로봇이 AI 다음 정책 육
성 산업으로 부상

Unitree 등 중국 로봇 기
업 제재 가능성 부각

로봇 산업 육성·공급망 전
략의 제도적 기반 마련

규제 범위가 휴머노이드
에서 지상 이동 로봇 전반
으로 확대

중국 로봇을 단순 제조장
비가 아닌 안보 위협으로 
인식

중국 견제와 동시에 미국 
로봇 산업 육성 논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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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

미국 산업용 로봇 수입 지역 추이(HS 8479.50)

자료: KITA, 유진투자증권

Section 232 로봇/산업기계 수입 조사

자료: 유진투자증권

중국도 미국이 없으면 안됨(SW와 칩의 종속)

자료: MERICS, 유진투자증권

A3(미국자동차협회)의 주장

자료: 유진투자증권

구분 내용

이벤트 미 상무부/BIS의 로봇·산업기계 수입 국가안보 영향 조사

조사 개시 2025년 9월 2일

의견 제출 마감 2025년 10월 17일

보고서 제출 기한 2026년 5월 30일

대통령 결정 기한 2026년 8월 28일

실제 조치 시행 기한 2026년 9월 12일

조사 대상
로봇, 프로그래머블 컴퓨터 제어 기계 시스템, 산업기계, 절삭·용접·핸들링 
장비, 산업용 프레스, 자동공구교환장치 및 관련 부품·컴포넌트

국가 범위
특정국 한정이 아니라 글로벌 수입 전반. 따라서 한국·일본·독일·중국 등 모
두 조사 범위에 포함

핵심 조사 내용
미국 내 수요, 미국 생산능력, 해외 공급망 의존도, 수입 집중도, 외국 정부 
보조금, 약탈적 가격, 수출제한 가능성, 외국산 로봇의 악용 가능성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일본 독일 덴마크 캐나다 중국 한국 기타

휴머노이드는 기존의 산업용 로봇과는 차원이 다른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미국 정부 차원에서 이를 별도로 분류하여 조사하고 적절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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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생각보다 중국의 존재감은 크다

부품 유형별 중국산 부품 사용 가능성

자료: 유진투자증권

휴머노이드 BOM Cost 비교(US 조달 vs China 조달)

자료: UC Berkley, 유진투자증권

중국을 빼고 경쟁이 될까…?

▪ 장기적인 투자 아이디어로 미국과 중국의 로봇 기술 경쟁 심화로 미국 로봇 시장에서 중국 로봇 공급망이 배제되는 그림을 기대. 작년에 테슬라는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 생산 차량에 대해서는 중국산 부품을 배제하도록 공급업체에 요구한 바 있음.

▪ 하지만, 중국의 존재감은 생각보다 큼. 이미 중국 휴머노이드 기업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빠르게 침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업체들도 가격 

경쟁력 확보는 필수 요건이 됨. 결국, 중국 공급망을 쓰는 업체가 원가와 개발 속도에서 유리할 가능성이 높음.

▪ 휴머노이드 시장 초기는 “완벽한 성능”보다 일단 낮은 가격으로 많이 배치해서 현장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반복 개선하는 능력이 중요.

▪ 초기에는 중국 공급망을 활용하되, 미국 정보 보안/정치 리스크가 커지는 영역은 점진적으로 현지화할 것으로 전망. AI 모델, 제어 소프트웨어, 로

봇 운영체계, 최종 조립,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미국 로봇 업체가 담당하고, 중국 업체는 기계부품/모듈/서브시스템 공급자로 활용하는 구조를 예상.

▪ 중국 로봇 부품사들도 미국 규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우회를 시도 중. 중국의 민스 그룹과 리더드라이브는 JV로 미국 내 부품 공장 설립을 검토 

중이며, 탁보 그룹 등 주요 부품사들은 태국 등 동남아에 공장 설립을 추진 중. 

▪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중국의 대체 공급선이 될 수 있으나, 테슬라 밸류체인은 중국산 부품 가격이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수익성 측면에서 부

담이 클 수 있음. 한국과, 일본, 중국의 양산 능력도 비교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음.

Item Cost (US) Cost (China) 중국/미국

Mini PC $129 $223 173%

USB-CAN Adapters (4x) $68 $43 63%

USB Hubs (2x) $36 $11 31%

BNO085 IMU $13 $12 92%

6S LiPo Battery $70 $81 116%

6512 Actuators (10x) $1,880 $1,563 83%

5010 Actuators (12x) $1,632 $1,130 69%

Grippers (2x) $72 $44 61%

Aluminum Extrusions $39 $3 8%

3D Printed Components $200 $84 42%

Misc. Structural Components $50 $14 28%

Misc. Electronic Components $123 $28 23%

Total $4,312 $3,236 75%

부품군
중국산 사용 

가능성
이유

프레임, 하우징, 단순 가공품 High 정보보안 리스크 낮고 원가 중요

모터 단품, 일부 기계부품 Medium~High
가격/양산성 중요. 
다만 자석/소재 공급망 리스크 있음

감속기, 베어링, 스크류 Medium
데이터 리스크는 낮지만 성능·수명·공급망 
리스크 큼

통합 액추에이터 Medium~Low
모터+감속기+엔코더+드라이버+펌웨어가 
결합되면 보안/성능 부품이 됨

센서, 카메라, 라이다, IMU Low 데이터 수집·위치정보/보안 이슈

제어기, 드라이버, MCU, 통신모듈 Low 펌웨어/원격제어/보안 이슈

AI 컴퓨팅, 반도체, SW Low 미국/우방국 중심으로 가져갈 가능성 높음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리포트 재배포 및 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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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생각보다 중국의 존재감은 크다

미국에 로봇 부품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중국 기업들(민스그룹-리더드라이브 JV)

자료: 민스그룹, 유진투자증권

이 합작 공장은 휴머노이드 로봇용 핵심 관절 모듈의 

개발, 제조 및 공급에 집중하여 북미 시장을 위한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현지화된 기술 서비스 및 제조 지원

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협력은 양사 간

의 상호 보완적인 강점과 공유 자원의 심층적인 결합

을 의미합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리포트 재배포 및 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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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생각보다 중국의 존재감은 크다

<RISK> 과거의 Made in China가 아니다: 중국 부품사들이 가격과 퀄리티를 모두 잡는다면…?

자료: WSJ,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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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생각보다 중국의 존재감은 크다

한-중-일 주요 로봇 부품 CAPA 현황

자료: 유진투자증권

기업명 에스피지 에스비비테크 로보티즈 하이젠알앤엠 알에스오토메이션

주요 
부품

정밀감속기, 
휴머노이드용 액추에이터 SDD

하모닉 타입 감속기, 
RV 타입 감속기

DYNAMIXEL 액추에이터 서보모터, 스마트 액추에이터
모션 컨트롤러, 서보드라이브, 

모터, 센서, 스마트 액추에이터 개발

CAPA

(1) 감속기 합산 약 26만대/년
(유성감속기 10만대/년, SH감속기 
15만대/년, SR감속기 1만대/년)
(2) SDD 액츄에이터 10만대/년

(1) 감속기 약 5만개/년
(2) 향후 20만개/년 체제 목표

(시장 개화 지연으로 시점 조정)

(1) 국내 액추에이터 약 30만대/년
(2) 2027년 이후 300만대/년 목표

(우즈베키스탄 공장)

로봇용 스마트 액추에이터 
라인 증설 후 

연 1,300억원 규모 생산능력 확보

(1) 모션 드라이브 약 14만대/년
(2) 설비투자 후 약 15.5만대/년

기업명 나브테스코(日) 하모닉드라이브시스템즈(日) 리더드라이브(中) 탁보그룹(中)

주요 
부품

RV 정밀감속기, 
중대형 로봇 관절용 감속기

하모닉/스트레인웨이브 감속기, 액추에이터 하모닉 감속기, 마이크로 감속기, 액추에이터 액츄에이터

CAPA
(1) 정밀감속기 생산능력 약 115만대/년
(2) 신규 하마마쓰 공장은 2030년 기준 

+120만대/년 생산능력 목표

일본 아리아케+호타카 공장 기준 
22만대/월, 연환산 264만대/년 생산능력
(산업기계 13만대/월, 자동차 9만대/월)

(1) 연 50만대 이상 감속기 생산능력
(2025년 감속기 판매량 30만대 이상)

(2) 신세대 정밀전동장치 프로젝트 완료 시 
하모닉 감속기 총 159만대/년 달성 전망.

(1) 10만대/년
(2) 장기적으로 100만대/년 목표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리포트 재배포 및 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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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로봇 대응 트리(언론 보도 내용 취합)

내부 조직 주요 제품 부품사 부품사 부품사

DnL 모듈 조향편심기

부품사

라이다(2EA)

부품사

부품사

주요 제품 부품사

OEM

연결자회사 주요 제품 부품사 부품사

액츄에이터 감속기

부품사

다리 조립

대리점

주요 제품 부품사 부품사

액츄에이터/그리퍼 모터

*Atlas 밸류체인은 추정 기반 /헤드 모듈

AS/유통 부품사

감속기

부품사 부품사

바디/팔/다리 모듈 감속기(소형)

부품사 부품사

센서 감속기

부품사

센서

부품사

배터리

부품사

액츄에이터

부품사

내장재 

부품사

내장재

그룹사 투자

vc

투자

제로원

제로원

제로원

웨어러블 로봇 인탑스

현대차그룹 로보틱스랩 Mobed 현대트랜시스

클로봇

에스비비테크

에스오에스랩

에스엘

서연이화

계양전기

Boston Dynamics Spot HL만도 에스피지

에스엘

한국피아이엠

Atlas 현대모비스 삼현

현대오토에버 에스피지

화신 한국피아이엠

삼성전기 디아이씨

LG이노텍

LG에너지솔루션

로보티즈

링크솔루션

제로원벤처스 클로봇

홀리데이로보틱스

플로틱

XYZ

아이디어오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리포트 재배포 및 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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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로봇 대응 트리(언론 보도 내용 취합)

그룹사 연결자회사 부품사

감속기

부품사

협동로봇 외장

부품사(봇핏)

OEM(봇핏)

그룹사 투자

투자

투자

투자

투자

투자

투자

투자

투자

투자

에스피지

삼성 삼성전자 레인보우로보틱스 에스피지

KH바텍

XYZ

인탑스

삼성넥스트 에이딘로보틱스

1x Technologies

Standard Bots

Field AI

VSIM

Apptronik

Mentee Robotics

삼성벤처투자 뉴빌리티

Figure

그룹사 제품 부품사

구동부

제품 부품사

구동부

제품 부품사

부품사

배터리

연결자회사

연결자회사 OEM

투자

투자

투자

그룹사

R&D 캠퍼스 협력

주요 제품 부품사

감속기

*Optimus 밸류체인은 추정 기반

부품사

배터리

부품사

카메라 센서 카메라 액츄에이터

부품사

카메라 센서 카메라 액츄에이터

부품사

액츄에이터

부품사

내장재

부품사

내장재

부품사

R&D 액츄에이터

클로이 로보티즈

LG LG전자 클로이 코봇 하이젠알앤엠

클로이드 LG이노텍

LG에너지솔루션

로보스타

Bear Robotics 인탑스

자화전자

로보티즈

엔젤로보틱스

RLWRLD

LG CNS *SI

LG사이언스파크 에스피지

로보티즈

TESLA Optimus Harmonic Drive

LG에너지솔루션

LG이노텍

삼성전기 액트로

HL만도

한라캐스트

한국피아이엠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리포트 재배포 및 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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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는, 선별적인 접근 필요

로봇 부품별 공급망 병목 강도

자료: 맥킨지, 유진투자증권

휴머노이드 BOM 비중

자료: 맥킨지, 유진투자증권

마냥 부품을 좋아만 할 수 없는 이유

▪ 양산 초입에서 아직 표준 부품이 부재한 상황. 이에 테슬라, Figure.AI, 1X, Unitree 등이 자체 설계 및 자체 생산(수직 통합)을 강조하고 있음..

▪ 다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커지고, 성숙해지면서 휴머노이드 산업도 자동차 산업처럼 OEM + Tier 1 + Tier 2 구조로 진화할 가능성은 매우 높음.

▪ 부품업체 입장에서는 ‘표준품 판매’보다 ‘공동개발 능력’이 중요해질 전망. 단순 부품은 장기적으로 커머디티화되고, 가격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

▪ 장기적으로는 (1) 공급 병목이 있는 제품 (2) 로봇 기업이 내재화 하기 어렵거나, 내재화를 하지 않는 아이템 (3) 로봇 기업과 공동 개발 가능한 수

준의 입지 & 기술력 보유한 기업으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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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츄에이터 센싱/인지 컴퓨팅 플랫폼 구조 부품 배터리 모듈

(%)
대분류 소분류 공급망 병목 강도

회전형 액추에이터

드라이버 보드/전력 전자 낮음
브러시리스 DC 모터 및 영구자석 동기모터 낮음

베어링, 크로스롤러 베어링 중간
엔코더 중간

NdFeB 자석, 모터 내 영구자석 높음
유성 감속기 낮음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중간
하모닉/스트레인웨이브 감속기 높음

선형 액추에이터

볼스크류 중간
선형 액추에이터 통합 모듈 중간

리니어 가이드 높음
유성 롤러 스크류 높음

센싱 및 인지 시스템

비전 시스템 낮음
엔코더 중간

6축 힘/토크 센서 높음
선형 힘 센서 높음

촉각 센서 높음

컴퓨팅 및 제어 플랫폼
AI 컴퓨팅/GPU 모듈 낮음
실시간 제어 플랫폼 중간

안전 제어 중간

배터리 모듈
배터리 팩 낮음

열관리/냉각 시스템 낮음

구조 부품
프레임 및 하우징 낮음
정밀 기계 부품 낮음
범용 기계 부품 낮음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리포트 재배포 및 복제 불가 



휴머노이드 주요 부품별 조달·내재화 전략 변화

자료: 맥킨지,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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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는, 선별적인 접근 필요

감속기, 모터, 드라이버, 엔코더는 
공동개발 능력이 중요해질 것

제조 효율, 경량화, 원가절감, 금형/소재 가공 능력의 영역

로봇 OEM의 차별화는 
로봇 제어 SW/Data/AI 모델/시스템 통합 역량에 있을 것

카메라, ToF, LiDAR, Depth Sensor, IMU 중 
일부는 장기적으로 모듈화될 가능성

부품 (Components) 시점
자체 설계 
및 제조

자체 설계 
및 외부 제조

전략적 벤더와 
공동 개발

벤더 주도 
맞춤형 개발

표준 부품 
소싱

Actuators
(액추에이터)

현재

2035

Gearbox
(감속기)

현재

2035

Driver
(드라이버)

현재

2035

Motor
(모터)

현재

2035

Bearing
(베어링)

현재

2035

Encoder
(엔코더)

현재

2035

Sensing/perception
(센싱/인지)

현재

2035

Compute platform
(연산 플랫폼)

현재

2035

Battery module
(배터리 모듈)

현재

2035

Structural component
(구조 부품)

현재

2035

모터 & 베어링은 장기적으로 
표준화·가격경쟁 압력이 커질 가능성

Tactile Sensor나 Force Sensing처럼 
손 조작에 직결되는 센서는 예외

휴머노이드 업체들이 자체 AI 칩을 
기존 컴퓨팅 플랫폼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 

액츄에이터 및 하위 요소 부품: 
휴머노이드 HW의 차별화가 가능한 핵심 부품 영역

액츄에이터는 
쉽게 표준화 
되지 않는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리포트 재배포 및 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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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는, 선별적인 접근 필요

1X Technologies의 휴머노이드 양산 수직 통합

자료: 1X,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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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VS 부품사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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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는, 선별적인 접근 필요

현대차 VS 부품사 12MF P/E 추이

자료: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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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M과 VLA의 차이

자료: 유진투자증권

영상

[47]

AI도 조용히 발전 중

Pi 0.7의 개요

자료: Physical Intelligence, 유진투자증권

더 높은 성공률을 위해, 더 정교한 조작을 위해, 물리 세상을 더 이해하기 위해

▪ 2026년에도 로봇 AI 기술은 발전 중. 주요 변화 트렌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그리고 데이터 학습 비용도 지속 하락 중.

▪ ① VLA(Visual Language Action) 모델은 강화학습 기반 fine-tuning과 더 풍부한 입력 정보를 결합하는 방향으로 진화 중. 단순 작업 지시를 넘

어 중간 단계, 목표 장면, 수행 품질 정보까지 반영함으로써 로봇이 작업을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수행해야 성공률이 높은지를 학습하도록 고도화. 

작업을 완수하는 것을 넘어, 사용자의 의도에 맞춰 작업 수행 방식(Strategy) 자체를 정교하게 조정(Steerable)하는 방향으로 진화.

▪ ② 언어 지식은 풍부하지만, 다이내믹스 지식이 부족하다는 VLA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VAM(Video Action Model)도 부상. 엔비디아가 공개

한 DreamZero는 비디오 확산 모델을 기반으로 미래 세계 상태와 로봇 액션을 함께 예측하는 구조를 제시. 로봇 AI가 단순한 명령 이해를 넘어 “물

리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고 행동하는 모델”로 확장.

▪ ③ 데이터 수집 방식도 변화. 휴대형 그리퍼 기반 인터페이스를 통해 실제 환경의 인간 시연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로봇 정책으로 전환하는 프레

임워크인 UMI(Universal Manipulation Interface)가 확산 중.

▪ 5월 한국의 리얼월드가 공개한 RLDX-1도 크게 주목. Dexterity-first VLA로 모션 인식, 장기 기억, 물리적 감각과 같은 다양한 기능적 역량을 통합.

영상

텍스트

관절각

행동VAM

영상

정지
이미지

텍스트

관절각

행동VAM

미래 상태

Video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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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도 조용히 발전 중

리얼월드의 RLDX-1 공개

자료: 리얼월드, 유진투자증권

발전하는 그리퍼 인터페이스

자료: X(Tongzhou Mu), 유진투자증권

GPT 모먼트를 위해서는 10만년의 데이터가 필요

자료: 유진투자증권

하락하는 로봇 데이터 학습 비용

자료: SVRC, 유진투자증권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2024년 2025년 2026년

(달러/시간당)

12만년 ≒ 150억달러

12만년 ≒ 60억달러

12만년 ≒ 50억달러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리포트 재배포 및 복제 불가 



2025년 글로벌 스타트업 주요 투자 현황

자료: 유진투자증권

[49]

꿈 같은 피지컬 AI에 조금씩 가까워지는 중

돈과 사람이 모이는 로봇 산업

▪ 20여년전의 휴머노이드 붐과 다른 점이 있다면, 로봇 산업에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 글로벌 로봇 분야의 투자액은 뚜렷한 회복

세를 보이고 있고, 건당 투자 금액도 커지는 중. 해외 로봇 벤처 기업들

은 기본 수 천억원 단위의 투자를 유치 중. 

▪ 확보된 자금으로 인력을 채용하고,로봇 플랫폼과 GPU를 구매해서 개

발이 활성화되면서 난제들을 풀어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 형성. 

▪ 2025년에는 휴머노이드 기업, 2026년에는 AI 기업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짐. 한국의 스타트업들도 1,000억원 단위의 투자 유치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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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피치북,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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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상의 공백페이지입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리포트 재배포 및 복제 불가 



중국은 왜 로봇에 진심일까

인구 감소, 성장률 둔화 방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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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 목표

자료: 유진투자증권
[52]

2026년 양회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

▪ 2026년 중국은 빠른 경제성장보다는 대내외 리스크를 관리하며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업그레이드, 즉 구조적 성장 강화에 더 집

중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

▪ 2026년 양회 내용은 앞서 진행된 지방정부 양회에서 공개된 목

표치와 대체로 일치. GDP 성장 목표는 4.5~5%로 소폭 하향 조

정. 재정 적자 규모는 소폭 확대. 그 외 물가, 실업률, 특별국채,

특수채 등 목표치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설정됨.

▪ 주요 핵심 업무 순서도 전년도와 유사. 1) 내수 확대, 2) 산업 강

화, 3) 과학기술 촉진, 4) 개혁 심화, 5) 개방 확대 등 5가지 업무 

순서는 바뀌지 않았으나 6) 농촌 진흥, 7) 신형 도시화 및 지역 균

형 발전, 8) 보장 확대 및 민생 개선은 각각 1단계, 1단계, 2단계 

상향 조정.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

GDP 5% 내외 5% 내외 5% 내외 4.5~5%

CPI 3% 내외 3% 내외 2% 내외 2% 내외

신규 고용
1,200만 명 

내외
1,200만 명 

이상
1,200만 명 

이상
1,200만 명 

이상

조사실업률 5.5% 내외 5.5% 내외 5.5% 내외 5.5% 내외

재정정책

기조
적극적인 

재정정책 강도 
강화, 효율 제고

적극적인 
재정정책 

적절한 강화, 
질적 성장, 효율 

제고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 실시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 실시 

지속

적자율 3% 3% 4% 내외 4% 내외

재정적자 3.88조 위안 4.06조 위안 5.66조 위안 5.89조 위안

초장기
특별국채

- 1조 위안 1.3조 위안 1.3조 위안

특별국채 - - 5,000억 위안 3,000억 위안

지방정부
특수채

3.8조 위안 3.9조 위안 4.4조 위안 4.4조 위안

통화정책

기조

온건한 
통화정책을 
정밀하고 
힘있게

온건한 
통화정책 
적절히 

유연하게, 
정밀하고 
힘있게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 시행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 시행 

지속

M2
사회융자총량

명목 
경제성장률과 

일치

명목 
경제성장률, 

물가 목표치와 
일치

명목 
경제성장률, 

물가 목표치와 
일치

명목 
경제성장률, 

물가 목표치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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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계획 신질생산력 투자 비중 확대

자료: 유진투자증권

[53]

15차 5개년 계획핵심: 산업화

신형 인프라 범위 확대

▪ 이번 양회에서는 15차 5개년 계획도 발표됨. 14.5

계획과 비슷하게 신흥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지만, 14.5계획의 핵심 키워드가 ‘돌파’로 중국에도 

기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단계였다면

15.5계획의 핵심 키워드는 ‘산업화’.

▪ 이제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벌고 공장을 돌리

기 위한 단계로 볼 수 있음. 14.5계획보다 15.5계

획의 투자가 더 공격적으로 진행될 것.

▪ 15.5계획 기간 중대 프로젝트 규모는 14.5계획의 

102개에서 109개로 증가. 그 중 신질생산력 관련 

중대 프로젝트는 19개에서 28개로 확대됨.

▪ 특수채 및 특별국채로 투자 가능한 신형 인프라 산

업 범위도 확대됨. 새롭게 포함된 산업으로는 전국 

통일 연산 네트워크, 위성 인터넷, 정보통신 네트워

크, 데이터 인프라, 저공인프라 등이 있음.

15.5계획 14.5계획

구분 세부영역 수 비중 구분 세부영역 수 비중

신질생산력
(28개, 26%)

산업기초능력 및 경쟁력 제고 6 6%

신질생산력
(19개, 19%)

과학기술 프런티어 공략 7 7%

신산업·신트랙 육성 10 9% 국가 중대 과학기술 인프라 4 4%

프런티어 기술 공략 8 7% 제조업 핵심 경쟁력 제고 8 8%

혁신 기초능력 제고 4 4%

인프라
(23개, 21%)

국가 종합 입체 교통망 구축 6 6%

인프라
(16개, 16%)

교통강국 건설 8 8%

신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7 6% 현대 에너지 시스템 구축 5 5%

현대 수자원망 구축 3 3% 국가 수자원망 핵심 프로젝트 3 3%

신형 인프라 구축 5 5%

대외개방 플랫폼 기능 제고 2 2%

도시/농촌
(9개, 8%)

농업·농촌 현대화 5 5%

도시/농촌
(19개, 19%)

현대 농업농촌 건설 8 8%

도시 재생 및 도시권 건설 4 4% 신형 도시화 건설 6 6%

변경지역 발전 및 변방 건설 5 5%

민생
(25개, 23%)

사회주의 문화 발전 5 5%

민생
(28개, 27%)

사회주의 문화 발전 7 7%

고품질 교육 시스템 구축 4 4% 교육 질적 확대 프로젝트 5 5%

건강 중국 건설 7 6% 국민 건강 보장 프로젝트 6 6%

노인·유아 서비스 최적화 5 5% 노인·유아 서비스 5 5%

사회 돌봄 서비스 개선 4 4% 사회 돌봄 서비스 행동 5 5%

녹색전환
(18개, 17%)

탄소피크·탄소중립 6 6%

녹색전환
(14개, 14%)

생태 보호 및 복원 8 8%

환경 질 개선 6 6% 환경 보호 및 자원 절약 6 6%

생태 복원 6 6%

안보
(6개, 5%)

핵심 영역 안전보장 능력 제고 6 6%
안보

(6개, 6%)
경제 안전보장 프로젝트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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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차 5개년 계획 목표

자료: Choice, 유진투자증권

[54]

15차 5개년 계획

6대 신흥 전략 산업 규모 100% 확대 목표

▪ 15.5계획에서는 6대 신흥 지주 산업과 6개 미래 산업이 언급됨. 6대 신흥 지주 산업에는 반도체, 항공우주, 제약바이오, 저공경제, 신형ESS, 로봇이 

포함되며, 미래 산업에는 미래 에너지, 바이오테크, 양자 기술, 피지컬 AI, 뉴럴링크, 6G 등이 있음. 관련 분야는 기계장비 및 소재, 제약바이오, 전력 

및 신에너지 장비, 테크, 미디어, 통신, 방산 등.

▪ 중국은 2030년까지 6대 신흥 전략 산업 시장 규모를 현재의 6조 위안에서 12조 위안으로 100% 확대할 계획.

분야 현재 목표 예상 성장률 주요 내용

네트워크 핵심 인프라 - 7조 위안 -
신망(新网), 전력망, 컴퓨팅 네트워크, 신형 통신망, 도시 지하관망, 물류망 포함. 
교통·에너지·농업·수리·생태·도시 관리 등 인프라 확대. 연평균 투자 7조 위안 이상

제조업 2000억 위안 2000억 위안 - 대규모 설비 업그레이드 추진, 제조업의 고도화 및 ‘대형화 → 실질 경쟁력’ 전환

서비스업 80조 위안 100조 위안 25% 서비스업 규모 확대, 15차 기간 중 100조 위안 돌파 예상

6대 신흥 전략 산업 6조 위안 12조 위안 100%
신에너지, 신소재, 바이오의약, 저고도 경제, 신형 에너지 저장, 스마트 제조 등. 
2025년 약 6조 → 2030년 10조 이상

북두(BeiDou) 산업 5758억 위안 1조 위안 74% 5년 내 1조 위안 돌파 목표

AI+ 산업 1.2조 위안 10조 위안 - AI 산업 규모 대폭 확대

양수 저장 발전소 0.66억 kW 신규 1억 kW 152% 전력 피크 대응 위해 신규 대규모 건설

해상 풍력 0.47억 kW 1억 kW 113% 연해 지역 중심 해상풍력 확대

원자력 발전 0.62억 kW 1.1억 kW 77% 안전 전제 하에 원전 건설 확대

전력 송전 3.4억 kW 4.2억 kW 24% 서부-동부 전력 전송망 강화

비화석 에너지 소비 비중 21.70% 25% - 신재생 및 원자력 비중 확대

미래 산업 - - - 양자기술, 바이오제조, 수소에너지, 뇌-기계 인터페이스, 휴머노이드, 6G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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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년 계획 업종 수익률

높이 * 너비 : 7cm * 20cm

자료: Choice,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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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년 계획 첫 해 수익률은 정책에 달려있어

기술, 에너지, 서비스 소비

▪ 과거 5개년 계획이 발표된 첫 해 정책 관련 업종 수익률은 

높은 수준을 기록함.

▪ 12.5계획의 핵심은 소비 확대였고, 2011년 음식료, 가전,

사회서비스 등 다운스트림 소비 업종이 강했고, 13.5계획의 

핵심이 공급측개혁과 신형 도시화일때 2016년 석탄, 건자

재, 건축 등 시클리컬 업종이 강세를 기록.

▪ 14.5계획의 핵심은 산업체인 및 공급체인의 현대화와 대내

외 쌍순환이었고, 2021년 전기장비, 자동차, 기계 등 수출형 

제조업이 강세를 기록.

▪ 15.5계획의 핵심은 수준 높은 기술과 기술 자립, 디지털 발

전, AI+ 등이 핵심 업무로 언급되고 있는 만큼 기술, 에너지 

등 관련 업종에 주목할 필요.

12.5계획(2011) 13.5계획(2016년) 14.5계획(2021년)

소비확대 공급측개혁/신형도시화 공급망 현대화, 쌍순환

시클리컬

석탄 -27% 0% 40%

석유화학 -26% -4% 20%

철강 -28% -8% 34%

비철금속 -42% -6% 41%

기초화학 -31% -7% 37%

교통운수 -33% -23% 3%

건자재 -33% 0% 5%

건축 -32% 0% 16%

미들스트림
제조

전기장비 -43% -17% 48%

방산 -33% -19% 11%

기계장비 -36% -17% 15%

자동차 -34% -10% 17%

경공업 -31% -14% 12%

친환경 -26% -14% 21%

다운스트림
소비

가전 -25% -2% -20%

음식료 -10% 7% -6%

방직의류 -26% -14% 3%

상업소매 -33% -14% -5%

미용케어 -24% -10% 0%

사회서비스 -24% -21% -10%

농업 -31% -9% -5%

제약바이오 -31% -14% -6%

금융

은행 -5% -5% -5%

비은행금융 -32% -15% -18%

부동산 -22% -18% -12%

TMT

전자 -41% -13% 16%

컴퓨터 -35% -30% 1%

미디어 -22% -32% -1%

통신 -29% -16% 3%

유틸리티 -23% -1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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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응용

휴머노이드, 산업용 로봇

▪ 미국의 AI 응용이 고급화, 전문화를 중심으로 기술적 돌파에 집중한다면, 중국은 산업 전반에 AI 기술을 결합한 응용의 ‘규모화’가 특징.

▪ 오픈소스 모델의 저비용 이점과 거대한 시장 규모, 완비된 제조업을 기반으로 가전, 공업 제조, 교통 운수 등 분야에서 AI 기술을 대규모로 배포하고 

있음.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과 무인 자율주행 택시, 스마트 팩토리 등에서 두각을 나타냄.

▪ Omdia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출하량 상위 6개 브랜드가 모두 중국 기업이며, 이들이 전 세계 시장의 8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IFR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중국의 산업용 로봇 보유량은 전세계의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출하량

자료: Omdia,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산업용 로봇 보유량(2024)

자료: IFR,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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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로봇 보유량

(천 대)
기업명 국가 2024년 (대) 2025년 (대)

Agibot 중국 600 5,168

Unitree 중국 800 5,500

UBTECH 중국 250 1,000

Leju Robotics 중국 100 500

EngineAI 중국 0 400

Fourier 중국 0 300

Figure AI 미국 50 150

Agility Robotics 미국 50 150

Tesla 미국 50 150

기타 - 400 1,350

합계 2,300 14,668

중국 기업 비중 76%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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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핵심: 액추에이터

압도적으로 많은 중국 공급업체

▪ 산업용 로봇과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품은 로봇의 관절이나 손가락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구동장치인 액추에이터.

▪ 산업용 로봇에서 액추에이터의 원가 비중은 50~60%, 더 정교한 움직임이 필요한 휴머노이드의 액추에이터 비중은 73%를 차지.

▪ 휴머노이드 부품 중에서도 중국은 선형/회전 액추에이터와 정교한 손 등 물리적으로 움직임을 만드는 하드웨어 부분에서의 공급업체 수가 압도적으

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은 AI칩과 컴퓨팅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로봇의 가격을 낮추려면 액추에이터 단가를 낮추는 것이 핵심인데, 현재 중국은 이 부분에서 유리한 상황.

휴머노이드 로봇 원가 비중

자료: 휴머노이드 백서, 유진투자증권

휴머노이드 핵심 부품 공급업체 수

자료: FTt, 유진투자증권

산업용 로봇 원가 비중

자료: 레인보우로보틱스,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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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뽐내기 행사

2026 로봇 올림픽

자료: Baidu, 유진투자증권

2026 로봇 마라톤

자료: Baidu, 유진투자증권

2026 춘제 갈라쇼

자료: Baidu, 유진투자증권

2026 춘제 갈라쇼

자료: Baidu,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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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로봇

분야 티커 기업 명
시가총액
(억 위안)

EPS
(위안)

PER
(배)

2024 2025 2025

감속기

688017.SH Leader Harmonious Drive Systems 343.1 0.4 0.5 387.0

002896.SZ Ningbo ZhongDa Leader Intelligent Transmission 147.3 0.5 0.4 241.2

002472.SZ ZHEJIANG SHUANGHUAN DRIVELINE 305.9 1.1 1.4 34.0

센서
603662.SH Keli Sensing Technology 155.3 1.0 1.2 62.4

603121.SH Shanghai Sinotec 55.6 0.3 0.1 327.3

모터
300124.SZ Shenzhen Inovance Technology 1813.8 1.8 1.9 39.3

600580.SH WOLONG ELECTRIC GROUP 579.9 0.2 0.6 78.8

제어기

300024.SZ SIASUN ROBOT&AUTOMATION 230.3 0.0 -0.2 -112.4

002527.SZ Shanghai STEP Electric 88.9 -0.8 -0.4 -48.7

601689.SH Ningbo Tuopu Group 987.1 1.7 1.6 49.1

부품
002600.SZ LINGYI iTECH 937.6 0.2 0.3 49.7

601100.SH Jiangsu Hengli Hydraulic 1287.2 1.9 2.1 52.6

열관리 002050.SZ Zhejiang Sanhua Intelligent Controls 1705.0 0.8 1.0 57.6

산업용로봇
002747.SZ ESTUN AUTOMATION 184.1 -0.1 -0.8 -28.9

300024.SZ SIASUN ROBOT&AUTOMATION 230.3 -0.1 -0.2 -112.4

휴머노이드
09880.HK UBTECH ROBOTICS 379.6 -2.7 -1.6 -57.7

02432.HK DOBOT 126.3 -0.3 -0.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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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왜 로봇에 진심일까?

경제성장의 둔화

▪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세계의 공장으로써 급격하게 성장함.

▪ 경제성장률은 2007년까지 연평균 10% 이상 성장했고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도 평균 15%씩 증가.

▪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률도 점차 둔화하기 시작.

▪ 특히 경제 성장을 가장 크게 견인하던 제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의 둔화가 두드러짐.

▪ 2015년 이후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GPD 성장률과 서비스업 증가율보다도 낮은 수준을 기록함.

2008년 이후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 

자료: Choice, CEIC, 유진투자증권

규모이상 공업기업 부가가치 증가율도 둔화

자료: Choice, CEIC,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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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왜 로봇에 진심일까?

높아진 임금

▪ 낮은 임금으로 선진국 대기업의 하청을 받던 중국도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임금이 빠른 속도로 상승.

▪ 2004년~2013년까지 농민공은 물론 제조업의 평균 임금 상승률은 각각 15%, 14%에 달함.

▪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 연평균 10%씩 상승하던 중국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둔화하기 시작.

▪ 기업의 영업이익률도 2010년까지 상승하다 생산 비용이 증가하면서 5-6%대로 하락함.

2013년까지 평균 임금 가파르게 상승

자료: Choice, CEIC, 유진투자증권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

자료: Choice, CEIC, 유진투자증권

기업 영업이익률 하락

자료: Choice, CEIC,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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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왜 로봇에 진심일까?

인프라와 부동산 투자로 견인한 경제

▪ 이후 중국은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와 부동산 투자를 통해 경제 성장을 도

모함.

▪ 2008년 금융위기때는 4조 위안의 인프라 투자 정책으로 경기 회복을 꾀

했고 2015년에는 판자촌 개혁을 통해 또 한번 경기 회복에 성공.

▪ 두 정책 모두 빠른 경기 회복으로 이어졌으나 이후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

가 발생함.

2008년 4조 위안 인프라 투자 정책 시작

자료: Choice, CEIC, 유진투자증권

2015년 판자촌 개혁 시작

자료: Choice, CEIC,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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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hoice, CEIC,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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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성장의 이면에는

확대된 빈부격차

▪ 급격한 경제 성장 과정에서 중국의 빈부격차는 심화, 중국 지니계수는 2009년을 기점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심각 수준의 0.4을 상회.

▪ 도시-농촌 격차 축소를 위해 과거 빈민층 구제, 낙후지역 개혁 등 정책을 펼쳤지만 여전히 큰 격차가 존재.

▪ 빈부격차가 심화될수록 내부 경쟁 과열(内卷), 청년들의 ‘3포(집, 결혼, 취업)’(躺平) 등의 부작용 초래.

▪ 특히 청년층의 결혼, 출산 의지가 꺾이면서 산아제한 정책 폐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인구 구조는 빠르게 악화하고 있음.

여전히 높은 지니계수

자료: Choice, CEIC, 유진투자증권

도시-농촌 소득 격차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커

자료: Choice, CEIC, 유진투자증권

피라미드형의 중국 소득 구조

자료: Choice, CEIC,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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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을 정점으로 하락

높이 * 너비 : 6cm * 7.5cm

자료: Choice,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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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격차 확대의 부작용

빠르게 늙어가는 중국

▪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경제성장률은 둔화함에 

따라 경제의 활력이 되어야 할 청년들의 의지

가 약해지기 시작.

▪ 혼인율과 출생률은 2010년대를 기점으로 더 

가파르게 하락.

▪ 경제활동인구도 2015년을 정점으로 감소.

▪ 이에 따라 중국의 인구 증가율은 2022년을 기

점으로 감소 전환함.

▪ 반면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2022년 기점으로 인구 감소 시작

높이 * 너비 : 6cm * 7.5cm

자료: Choice, 유진투자증권

낮아지는 아동 부양, 높아지는 노인 부양

높이 * 너비 : 6cm * 7.5cm

자료: Choice, 유진투자증권

혼인율 및 출생률 가파르게 하락

높이 * 너비 : 6cm * 7.5cm

자료: Choice, 유진투자증권

0

0.5

1

1.5

2

2.5

'79 '84 '89 '94 '99 '04 '09 '14 '19 '24

출생률

혼인율

(%)

0

200

400

600

800

1000

'52 '62 '72 '82 '92 '02 '12 '22

경제활동인구

(백만 명)

-1

0

1

2

3

4

'49 '59 '69 '79 '89 '99 '09 '19

인구 증가율

(%)

0

10

20

30

40

50

60

'82 '87 '92 '97 '02 '07 '12 '17 '22

노인 부양비율

아동 부양비율

(%)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리포트 재배포 및 복제 불가 



[65]

성장 둔화 방어 전략

제조업의 고도화 + 소비 주도의 경제 성장

▪ 중국은 성장률이 무너지는 걸 막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제조업의 고도화와 소비 주도의 경제 성장 모델로 전환하고자 함.

▪ 선례인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 제조업에 있던 인력들이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저 부가가치의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면서 소득 격차가 확대됨.

▪ 그러나 독일은 서비스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첨단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 제조업 비중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소득격차도 확대되지 않음.

▪ 사회주의인 중국으로서는 빈부격차 확대에 따른 사회적 불만을 경계하고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첨단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해야함.

제조업 비중이 하락할때 미국 지니계수 상승

자료: Choice, CEIC, 유진투자증권

제조업 비중이 일정한 독일은 지니계수도 일정

자료: Choice, CEIC,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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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조업 고도화및 기술 자립본격화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질적 성장 정책

▪ 2015년 중국은 제조업의 고도화를 위해 <중국제조 2025 전략>을 발표. 2015~2025년 세계 제조업 강국 수준에 진입, 2025년~2035년 세계 제조

업 강국 중에서도 중등수준으로 제고, 2035~2045년 신 중국 수립 100주년을 맞아 전 세계 제조업 강국 중에서도 선두적 지위 확보 등 3단계 전략 

목표 제시.

▪ 그리고 2016년부터 13.5계획을 통해 제조업 업그레이드와 국산화를 추진하였으며 2021년부터는 14.5계획을 통해 기술 자립과 디지털 경제 구축

을, 2026년부터는 15.5계획을 통해 AI+, 신질생산력을 육성하고 있음.

15차 5개년 계획 목표

자료: Choice, 유진투자증권

분야 현재 목표 예상 성장률 주요 내용

네트워크 핵심 인프라 - 7조 위안 -
신망(新网), 전력망, 컴퓨팅 네트워크, 신형 통신망, 도시 지하관망, 물류망 포함. 
교통·에너지·농업·수리·생태·도시 관리 등 인프라 확대. 연평균 투자 7조 위안 이상

제조업 2000억 위안 2000억 위안 - 대규모 설비 업그레이드 추진, 제조업의 고도화 및 ‘대형화 → 실질 경쟁력’ 전환

서비스업 80조 위안 100조 위안 25% 서비스업 규모 확대, 15차 기간 중 100조 위안 돌파 예상

6대 신흥 전략 산업 6조 위안 12조 위안 100%
신에너지, 신소재, 바이오의약, 저고도 경제, 신형 에너지 저장, 스마트 제조 등. 
2025년 약 6조 → 2030년 10조 이상

북두(BeiDou) 산업 5758억 위안 1조 위안 74% 5년 내 1조 위안 돌파 목표

AI+ 산업 1.2조 위안 10조 위안 - AI 산업 규모 대폭 확대

양수 저장 발전소 0.66억 kW 신규 1억 kW 152% 전력 피크 대응 위해 신규 대규모 건설

해상 풍력 0.47억 kW 1억 kW 113% 연해 지역 중심 해상풍력 확대

원자력 발전 0.62억 kW 1.1억 kW 77% 안전 전제 하에 원전 건설 확대

전력 송전 3.4억 kW 4.2억 kW 24% 서부-동부 전력 전송망 강화

비화석 에너지 소비 비중 21.70% 25% - 신재생 및 원자력 비중 확대

미래 산업 - - - 양자기술, 바이오제조, 수소에너지, 뇌-기계 인터페이스, 휴머노이드, 6G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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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고도화 정책의 효과

가공무역비중의 하락

▪ 제조업의 고도화 정책에 따라 중국 전체 수출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줄어들었음.

▪ 원자재 단순 가공이나 수입 부자재를 가공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품목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

▪ 선진국 대기업들이 중국보다 임금이 더 싼 베트남, 인도 등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으나 중국의 수출은 여전히 호황.

수출에서 가공무역비중 하락

자료: Choice, CEIC, 유진투자증권

첨단기술제품 수출은 유지하다 소폭 하락

자료: Choice, CEIC, 유진투자증권

전세계 중국 수출 비중은 상승 지속

자료: Choice, CEIC,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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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미중 갈등 시작

미중 관세 전쟁 중 관세율 변화

자료: PIIE,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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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의 중국 기술 통제

자료: 언론종합, 유진투자증권

방법 일자 내용

수출 통제

2021-03 화웨이 등 중국 기업 5곳 블랙리스트 추가

2021-04 중국과 관련된 7개 기업 실체명단에 추가

2021-11 양자컴퓨팅, 반도체, 기타 선진기술 관련 중국 기업 12곳 블랙리스트 추가

2022-10 BIS가 중국 13개 기업을 실체명단에 추가함과 동시에 대중 반도체 산업에 대한 수출 규정을 전면 업그레이드

2023-03 28개 중국 하이테크 기업 실체명단 추가

2023-04 BIS가 12개 중국 전자부품 기업을 실체명단에 추가

2023-10 BIS가 러시아 군사 및 방산업을 지원하는 42개 중국 기업을 관리 리스트에 추가

투자 제한 2021-06 투자 제한 리스트 확대, 트럼프 시기의 31개에서 59개로 확대

자본시장 제한 2021-12 SEC, 미국 상장 중국 기업에 소유권 구조 및 회계 심사 세부 내역 필수 공개 요구

서비스 무역 장벽 2021-03 중국 통신 기업의 서비스 권한 철회

기타 2021-04 <2021년 전략 경쟁법>비준, 양당의 대중 경제, 지식재산권, 군사 등 경쟁에 대한 전략 합의

무역갈등에서 기술갈등까지 

▪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 국내 산업의 발전 불균형을 해결

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며 평균 3.8%였던 대중 관세를 

19.3%까지 상승

▪ 바이든은 중국의 첨단 기술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섬. 중국 관련 기업을 실체 

명단/블랙리스에 추가하고 투자제한 리스트를 기존 31개에서 59개로 확대.

▪ 특히 첨단 반도체에 관련해서는 단순 반도체 수출 제한에서 반도체 제조용 장

비, EDA SW, ASML의 5나노 반도체용 노광기 등으로 수출 제한 범위를 확

대, 글로벌 어디에서도 미국 장비를 활용해 생산한 반도체 구매도 일체 금지.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리포트 재배포 및 복제 불가 



중국 드론, 태양전지, 그래핀, 고속철도, 전기차, 이차전지에서 우세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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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에도 中 기술력은 높아지는 중

기술 국산화

▪ 미중 갈등을 계기로 오히려 중국의 첨단 기술에 대한 국산화 의지가 더욱 

확고해 짐. 

▪ 5G 시대부터는 중국의 기술력이 선진국과의 격차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

기 시작.

▪ Bloomberg에 따르면, 13개 핵심 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드론, 태양전지,

그래핀, 고속철도, 전기차, 이차전지에서 글로벌 리더 지위를 차지했다고 

분석.

▪ AI 특허 관련해서도 2013년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점유율 1위를 유지.

중국의 AI특허 점유율 1위

자료: CSET, 유진투자증권

중국 기술 고도화

자료: 정보통신기획평가원(2024),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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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중국 yoy 미국 yoy

(건) (%)
미국 유럽 중국 한국 일본

ICT 평균 100 93.8 92.2 90 88.6

인공지능 100 92.4 92.5 88.9 86.2

자율주행차 100 98.3 95.4 89.4 89.7

전파/위성 100 94.5 90 86.4 89.4

빅데이터 100 87.7 92.9 89.2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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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기술력

[70]

미국의 대항마로 성장

▪ 미국이 지난 10년간 AI 개발을 주도하면서 기술력은 세계 선두를 유지. ’24년 Epoch.AI가 선정한 62개 주목할 만한 AI 모델 중 미국 모델은 

40개, 중국은 15개에 달함. 다만 중국의 국가 주도의 대규모 투자에 따라 미국과 중국 AI 모델 성능 격차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음.

▪ 상위 100위 안에 드는 고인용 AI 논문의 50%는 미국으로 아직 중국(34%)과의 질적인 측면에서 격차가 존재. 그러나 미국 비중은 ’21년 

64%에서 ’23년 50%로 하락한 반면 중국은 33%->34%로 소폭 증가.

▪ 스탠퍼드대학교 인간중심 인공지능 연구소(HAI)의 ‘AI Index 2025’ 보고서에 따르면, ’23년 기준 세계에서 가장 많은 AI 논문 출판과 인용 비

중을 기록한 것은 중국. 출판 비중: 중국(23.2%), 유럽(15.2%), 인도(9.2%), 미국(9.2%) 순, 인용비중: 중국(22.6%), 유럽(20.9%), 미국

(13%), 인도(6.1%) 순.

상위 AI 모델의 성능 격차

자료: LMSYS, 유진투자증권

미국과 중국 AI 모델 성능 격차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음

자료: LMSYS,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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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을 성장시킬 지식의 확장

[71]

중국의 교육/연구 경쟁력도 강력

▪ 과학 논문 출판 상위 15개 기관 중 미국과 중국이 각각 6개 기관을 

보유, 미국의 알파벳을 제외하면 모두 대학교 또는 연구기관임.

▪ 자연과학 학술지 네이처(Nature)에 따르면, 글로벌 교육 기관 중 

미국 하버드대가 가장 연구경쟁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2위부터 11위까지 중국 대학이 차지.

▪ 국가별 연구경쟁력 1위는 ’24년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뀐 후 ’25년

에도 중국이 1위를 유지함.

2025네이처 인덱스 국가 순위 중국이 1위

자료: 2025네이처인덱스, 유진투자증권

2025네이처 인덱스 교육기관 Top10 중 9곳이 중국 대학

자료: 2025네이처인덱스, 유진투자증권

상위 15개 기관의 생성형AI 출판물 수(2010~2023년)

자료: WIPO,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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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영국)

베이징대학교 (중국)

옥스퍼드대학교 (영국)

카네기멜론대학교 (미국)

하버드대학교 (미국)

저장대학교 (중국)

MIT (미국)

상하이 교통대학교 (중국)

알파벳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미국)

칭화대학교 (중국)

중국과학원 (중국)

순위 대학명 국가

1 하버드대 미국

2 중국과기대 중국

3 절강대 중국

4 베이징대 중국

5 중국과학원대 중국

6 칭화대 중국

7 난징대 중국

8 상하이교통대 중국

9 중산대 중국

10 푸단대 중국

순위 국가 점수

1 중국 31,212.8

2 미국 20,882.6

3 독일 5,000.9

4 영국 3,942.0

5 일본 3,185.4

6 프랑스 2,421.4

7 한국 2,018.0

8 캐나다 1,855.0

9 인도 1,783.3

10 스위스 1,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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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 산업 산업체인 규모 비중

높이 * 너비 : 6cm * 7.5cm

자료: Choice, 유진투자증권

[72]

질적 성장 정책의 성과는?

자리잡고 있는 신성장 산업

▪ 중국은 그간 부동산에 의존하는 경제 성장 구

조를 혁신 기술 산업으로 변환하는 정책을 적

극적으로 추진해 왔음.

▪ 아직 전체 경제 구조에서 부동산 관련 산업체

인의 규모가 2023년 기준 약 17%로 신성장 

산업(13%)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산업의 파급효과는 2023년 신성장 관

련 산업체인이 부동산 산업체인을 넘어섬.

▪ 신성장 산업이 중국의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

으로 잘 자리잡고 있음을 의미.
부동산 산업체인 총 산출 규모

높이 * 너비 : 6cm * 7.5cm

자료: Choice, 유진투자증권

신성장 산업체인 총 산출 규모

높이 * 너비 : 6cm * 7.5cm

자료: Choice, 유진투자증권

부동산 관련 산업체인 규모 비중

높이 * 너비 : 6cm * 7.5cm

자료: Choice,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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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지는 소득과 고용에 대한 기대

자료: Choice, CEIC, 유진투자증권

불안정한 미래로 저축 선호도 높아져

자료: Choice, CEIC, 유진투자증권

로봇 도입으로 저숙련 노동자 중심으로 고용 부담 증가 전망

자료: Choice, CEIC, 유진투자증권

[73]

로봇 도입 효과

단기: 고용, 소비 위축 부담

▪ 기업의 적극적인 로봇 도입은 단기적으로 고용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로봇이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는 속도보다 AI, 로봇 유지보수 등 새로운 일

자리의 생성 속도는 느리기 때문. 특히 저숙련 노동자를 중심으로 고용 부

담이 증가할 전망.

▪ 특히 중국은 중산층이 두텁지 않기 때문에 고용과 소득에 대한 기대가 하

락하면 소비 위축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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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도입 효과

중장기: 실질 소득 증가, 구매력 상승

▪ 중국 정부는 실업급여, 복지 이전, 직업 교육 등 노동시장의 완충장치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마련 중.

▪ 중장기 관점에서 로봇 도입은 기업의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실질 소득은 증가하고, 최종 서비스 가격은 낮아질 수 있음.

▪ 이외에도 물류, 배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로봇 도입은 소비 접근성을 높여 잠재 소비 여력이 큰 지방, 농촌 지역의 소비 확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이는 간접적으로 민간 구매력을 높이는 요인이며, 중국이 원하는 소비 주도의 경제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로봇 도입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1인 평균 소득

자료: Choice, CEIC, 유진투자증권

1인 평균 지출

자료: Choice, CEIC, 유진투자증권

소비 성향 농촌 > 도시

자료: Choice, CEIC,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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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ree Robotics의 IPO

유니트리로보틱스의 IPO 신청

▪ 3월 20일 중국의 유니트리 로보틱스가 IPO를 신청. 상하이증권거래소의 커촹판(STAR Market)에 상장할 예정.

▪ 공모 주식 수는 40,446,434주 이상, 목표 조달 금액은 42억 위안(약 9,000억원). 일정은 아직 미정이나, 상장 시점은 올해 3분기 말 이후를 예상함. 

▪ 상장 전 투자 유치(시리즈 C) 단계에서 밸류에이션은 Post-money 기준 127억위안(약 2.5조원). 상장 이후 10조원 이상 기업가치 평가를 기대 중.

▪ 최대주주는 왕싱싱(창업주)로 34.76% 지분 보유. 의결권은 68.78% 보유. 상장 후 지분율은 31.29%, 의결권은 65.31% 이하가 될 전망.

유니트리로보틱스 지배 구조(상장 전/왕싱싱의 지분율은 34.76% → 상장 후 31.29%)

자료: 유진투자증권

100%

99.68% 0.32% 0.29% 70.92%

43.72% 0.13% 43.72%

(메이투안) (세콰이아 캐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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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하이 가오이유니트리 로봇

중시 기지 베이징 지사

Unitree Technology

선전 텐이 Unitree Limited 닝보 유니트리베이징 링이 충칭 우예

항저우 익심

상하이 우익닝보홍샨한하이 정보
기타 주주

(5% 미만)

왕싱싱

항저우 텐저

항저우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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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ree Robotics의 IPO

‘글로벌’ 사족보행로봇과 휴머노이드 1위 기업

▪ 유니트리는 중국의 대표 로봇 기업으로 ‘사족보행로봇부터 휴머노이드 

완제품과 부품, AI SW의 개발과 생산을 모두 내재화’한 리딩 기업.

▪ 사족보행로봇과 휴머노이드는 모두 글로벌 M/S 1위를 차지. 사족보행

로봇은 22년 이후 누적 3만대 이상 공급 실적을 달성. 

▪ 휴머노이드는 2025년 기준 5,500대 판매. 2026년에는 휴머노이드 2

만대 공급 예정. 

글로벌 휴머노이드 출하 대수

높이 * 너비 : 6cm * 20cm

자료: 유진투자증권

4족보행로봇, 휴머노이드 출하 대수 추이

높이 * 너비 : 6cm * 20cm

자료: 유니트리,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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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트리 측은 5,500대로 정정
(5,500대 출하, 6,500대 양산)

USCHINA

유니트리의 주요 역사

높이 * 너비 : 6cm * 20cm

자료: 유진투자증권

시기 주요 일정 비고

2016.08 항저우 유니트리 테크놀로지 설립 왕싱싱에 의해 설립

2017 사족 보행 로봇 'Laikago' 출시 첫 번째 상용화 제품 및 상업적 인도 시작

2019 사족 보행 로봇 'AlienGo' 발표 고토크 모터 기술 개발 및 고역동성 확보

2020 사족 보행 로봇 'A1' 양산 본격적인 시장 개척 및 가격 경쟁력 확보

2021 사족 보행 로봇 'Go1' 출시 대중 소비 시장 진입

2022 산업용 사족 보행 로봇 'B1' 개발 산업 순찰 및 특수 환경 적용

2023.08 휴머노이드 로봇 'H1' 발표 첫 풀사이즈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 확장

2024.05 휴머노이드 로봇 'G1' 발표 중형 휴머노이드 상용화 (10만 위안 이하)

2025.05 주식회사 체제 전환 유니트리 로보틱스 주식회사로 변경

2025.07 휴머노이드 로봇 'R1' 발표 타임지 선정 '2025년 최고의 발명품'

2025.09 'UnifoLM-WMA-0' 공개 자체 개발 에이전트 AI 모델 오픈 소스화

2025.1 휴머노이드 로봇 'H2' 발표 31자유도 구현, 풀사이즈 라인업 강화

2026.01 'UnifoLM-VLA-0' 공개 범용 VLA 모델 기술 고도화 및 공개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리포트 재배포 및 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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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버는 회사, 그것도 어마어마한 돈을

▪ 유니트리의 매출액은 2025년 17억위안(약 3,700억원, +335.4%yoy)을 기록.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흑자 기록 중. 

▪ GPM은 40~50%대, OPM은 2024년 25%를 기록. 2025년 3분기 누계 기준 OPM은 15% 수준이나, 이는 주식보상비용(3.4억위안) 발생한 영향. 

일회성 효과를 제거한 OPM은 약 45% 수준으로 추정. 휴머노이드 제품 단가는 오히려 저가형 출시 및 공격적인 가격 정책으로 하락 중이나, 양산에 

기반한 레버리지 효과 + 원가 하락 효과가 발생 중인 것으로 파악됨.

▪ 로봇 매출에서 휴머노이드 비중은 2025년 3분기 누계 기준 52%로 크게 확대됨(2024년 연간 28%), 수출 비중은 2025년 3분기 누계 기준 

39%(2022~2024년 50% 후반). 수출 비중 감소는 2025년 춘절 공연 효과 및 정부 정책 지원 확대로 인한 국내 수요 증가 영향. 

▪ 주요 수요처는 연구 개발과 공연 등에 제한되었으나, 제조 & 물류 라인으로 테스트 진행 중. 상위 매출처에 대한 집중도 낮음(상위 5개사 합산 11%).

유니트리로보틱스 손익

높이 * 너비 : 6cm * 20cm

자료: 유니트리, 유진투자증권

유니트리 매출액 추이

높이 * 너비 : 6cm * 20cm

자료: 유니트리,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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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RMB)

+335%

(단위: 만 RMB) 22FY 23FY 24FY 3Q25 누계 25FY

매출액 12,292 15,913 39,237 116,749 170,821

매출총이익 5,356 6,966 21,848 68,665 (미공개)

영업손익 -2,816 -2,137 9,956 17,059 (미공개)

순이익 -2,210 -1,115 9,450 10,533 28,756

일회성 제거 
주주귀속 순이익

-807 -1,802 7,750 43,061 6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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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아이템 매출 비중

자료: 유니트리, 유진투자증권

4족보행로봇, 휴머노이드 판매단가 추이

자료: 유니트리, 유진투자증권

매출 상위 5개사 비중 합산

자료: 유니트리, 유진투자증권

유니트리 주요 수익성 지표

자료: 유니트리, 유진투자증권
주) 3Q25 누계 실적은 일회성 비용(주식보상비용 3.4억위안) 
제거 후 값

주요 아이템 GPM 추이

자료: 유니트리, 유진투자증권

매출 중 국내, 수출 Breakdown

자료: 유니트리,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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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족보행로봇
휴머노이드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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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비중

(만R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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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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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족보행로봇 휴머노이드 부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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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족보행로봇

휴머노이드

(만RMB)

R1 출시로 
하방 압력

15%

1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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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로봇 기업 GPM 추이: 유니트리만 높은게 아니다!

높이 * 너비 : 6cm * 20cm

자료: 유진투자증권

중국 로봇 기업 판매관리비 비중(판매관리비 내 비중)

높이 * 너비 : 6cm * 20cm

자료: 유니트리,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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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TECH Leader Drive Techman Robots D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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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및 마케팅 비용 연구개발 (R&D) 감가상각 & 무형자산상각

UBTECH Leader Drive Techman Robots Dobot

미
확
인

유니트리 현금 흐름

자료: 유니트리, 유진투자증권

유니트리 재고자산 현황

자료: 유니트리, 유진투자증권

유니트리 재고회전율

자료: 유니트리, 유진투자증권

(단위: 
만 RMB)

22FY 23FY 24FY 3Q25

영업활동 
현금흐름

- 3,020 494 19,239 42,753 

투자활동 
현금흐름

- 10,371 7,770 - 71,351 13,500 

재무활동 
현금흐름

21,072 285 86,008 68,207 

현금 및 
현금성 자
산 순증가

8,249 8,847 34,341 123,031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3,135 21,982 56,323 179,354 

(단위: 
만 RMB)

22FY 23FY 24FY 3Q25

재고자산
(총액)

8,406 8,867 15,737 30,085 

재고자산
 충당금

653 971 1,679 2,281 

재고자산
(순액)

7,754 7,896 14,058 27,804 

충당금 
설정 비율

7.76% 10.95% 10.67% 7.58%

(단위: 
만 RMB)

22FY 23FY 24FY 3Q25

매출원가 
(A)

6,768 8,792 16,880 46,904 

기초 
재고자산

4,802 7,754 7,896 14,058 

기말 
재고자산

7,754 7,896 14,058 27,804 

평균 
재고자산 
(B)

6,278 7,825 10,977 20,931 

재고자산 
회전율 
(A/B)

1.08회 1.12회 1.54회 2.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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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업이 필요한 적절한 시기에 IPO를 추진

▪ 금번 공모 자금(약 9,000억원)을 활용하여 HW/SW 기술을 고도화하

고 자체 생산 거점(현재는 임대 공장에서 제조 중)을 확보할 계획. 

▪ 공모 자금 중 AI 개발에 48%를 할당하고, 하드웨어 업그레이드에 

26%, 제품 라인업 확대에 11%, 제조 공장 구축에 15%를 투입. 대

규모 투자로 기술 경쟁력 제고를 꾀할 예정.

▪ 현재 동사가 강조하는 포인트는 ‘로봇의 높은 동적 움직임(달리기 속도 

등)’. 유니트리는 지금까지 하드웨어와 운동 제어(소뇌) 능력, 그리고 

양산을 통한 가격 경쟁력과 압도적 브랜드 인지도, 개발 생태계를 확보

했음. 이제 본게임으로 실질적인 효용 가치를 만들어내는 ‘작업’에 투

입할 수 있는 로봇을 구현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 

각 프로젝트 스케줄

높이 * 너비 : 6cm * 20cm

자료: 유진투자증권

구분
T+1 T+2 T+3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지능형 로봇 모델 
연구개발(R&D) 프로젝트

초기 준비 작업

장비 견적, 구매, 설치 및 디버깅

연구개발(R&D) 인력 채용 및 교육

관련 기술 연구개발

로봇 본체 연구개발 
프로젝트

초기 준비 작업

부지 확보 및 인테리어

장비 견적, 구매 및 설치

R&D 인력 채용 및 교육

관련 기술 연구개발

신형 지능형 로봇 제품 개발 
프로젝트

초기 준비 작업

설비 견적, 구매, 설치 및 디버깅

연구개발(R&D) 인력 채용 및 교육

관련 기술 연구개발

지능형 로봇 제조 기지 건설 
프로젝트

엔지니어링 초기 작업

부지 확보 및 인테리어(장식) 공사

설비 견적, 구매, 설치 및 디버깅

생산 라인 시운전 (Trial Run)

준공 검수 및 인도

공모 자금 사용처

높이 * 너비 : 6cm * 20cm

자료: 유진투자증권

48% 26% 11% 15%

0% 20% 40% 60% 80% 100%

지능형 로봇 모델 연구개발(R&D) 프로젝트

로봇 본체 연구개발 프로젝트

신형 지능형 로봇 제품 개발 프로젝트

지능형 로봇 제조 기지 건설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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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자금 세부 집행 계획 내역

자료: 유진투자증권

항목 투자 금액(만RMB) 비중 상세 내용

① 지능형 로봇 모델 연구개발 프로젝트 202,246 48% 목표: ‘임바디드 AI' 모델 연구, 지능형 컴퓨팅 파워 확보, 고품질 데이터 수집 강화.

장비 구입 및 설치 40,206 20% 멀티 모달 대형 모델 훈련/추론 플랫폼, 시뮬레이션 플랫폼 등.

R&D 인력 투입 72,140 36% AI 알고리즘, SLAM, 시각 인지, C++ 개발 등 12개 분야 엔지니어 확보.

R&D 실시 비용 89,900 44% 컴퓨팅 파워 임대, R&D 재료비, 기술 서비스비 등.

② 로봇 본체 연구개발 프로젝트 110,974 26% 목표: 선진 R&D 시험 설비 도입 및 전문 기술 인재 영입을 통한 하드웨어 경쟁력 강화.

부지(장소) 관련 투자 65,514 59% 총 건설 면적 74,069.00㎡ (약 22,400평)에 달하는 대규모 연구 공간을 확보할 계획.

장비 구입 및 설치 11,000 10%
로봇 지능형 테스트 베드, 구동계 종합 성능 테스트 베드, 

고속 실시간 제어 시스템 및 시뮬레이션 플랫폼 등 HW 검증 장비 도입.

R&D 인력 투입 18,460 17% 기계 엔지니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엔지니어, 전기 엔지니어 등 14개 부문의 전문 인력을 채용.

R&D 실시 비용 16,000 14% 산학연 협력 비용, R&D 재료비, 기술 서비스비, 특허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③ 신형 지능형 로봇 제품 개발 프로젝트 44,540 11% 목표: 차세대 고성능 범용 로봇 개발, 다품종 및 다분야 제품 포트폴리오 구축.

장비 구입 및 설치 5,145 12% 산업용 검증 플랫폼, 역학 성능/경사도/기밀성 테스트 장비 등

R&D 인력 투입 22,795 51% 산업 디자인, 테스트 엔지니어, 내비게이션 응용 엔지니어 등 24개 부문 채용.

R&D 실시 비용 16,600 37% 전문가 컨설팅비, 재료비, 기술 서비스비, 특허 비용 등.

④ 지능형 로봇 제조 기지 건설 프로젝트 62,411 15% 목표: 자체 생산 기지 및 부대 시설 신축, 선진 생산·검측 설비 도입을 통한 생산 환경 개선 및 효율 최적화.

부지(장소) 투자 30,922 50% 생산 기지 매입 및 건축(건설 면적 약 78,690㎡).

장비 구입 및 설치 20,898 33% 스마트 생산 라인, 검측 설비, 스마트 창고 등.

기본 예비비 2,591 4% 부지 및 장비 투자액의 5% 산정.

초기 운전 자본 8,000 13% 프로젝트 초기 정상 운영을 위한 유동자금.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리포트 재배포 및 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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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대한 검증은 필요

▪ 유니트리의 약점으로 꼽히는 점은 기술 개발

에 대한 역량.

▪ 박사급 인력 부족하고, 매출액 대비 R&D 비

중 급격히 낮아지고 있음. 

▪ 동사 보유한 특허도 발명 특허 비중은 12% 

수준으로, 실용 신안과 디자인 특허 중심.

▪ 9,000억원 확보를 통한 투자가 ‘과연 충분한 

투자인가’에 대한 의문 존재.

주요 인력 구성 변화

자료: 유니트리, 유진투자증권

4족보행로봇, 휴머노이드 판매단가 추이

자료: 유니트리, 유진투자증권

매출 상위 5개사 비중 합산

자료: 유니트리,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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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트리 국내 특허 종류

자료: 유니트리, 유진투자증권

12%

45%

43%

발명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특허

유니트리 주요 매출처

자료: 유니트리,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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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더 이상 로봇 대국이 아니다

‘일본은 더 이상 로봇 대국이 아니다’

▪ 일본은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 분야의 강자. 하지만 AI & 휴머노이드 분야에서는 미국과 중국에 한 발 뒤쳐지고 있다는 평가.

▪ 작년 12월 일본 iREX(국제로봇전시회)에서 엔비디아 임원이 ‘일본은 더 이상 로봇 대국이 아니다’라고 발언해 충격에 휩싸임.

▪ 이에 일본에서는 로봇 경쟁력을 회복하고, 2040년 글로벌 AI·로봇 시장 20조엔 매출(M/S 30%)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지원 + 기업 노력이 활발.

▪ 국가 차원에서는 AI·로봇을 6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AI 로봇 전략 수립을 추진하는 등 다각도로 지원하고, 기업 측면에서도 소프트뱅크그룹

의 ABB 로보틱스 인수, 야스카와의 도쿄 로보틱스(휴머노이드) 인수, 화낙-엔비디아와 AI 협력 등 ‘전통 & 폐쇄성’을 고집하던 분위기에서 ‘투자와 협

력’을 강화 중.

일본에 충격을 준 발언

자료: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일본 정부의 로봇 산업 대책

자료: 유진투자증권

“일본은 더 이상 
로봇 대국이 아니다”

구분 항목 주요 내용(관민 투자 로드맵 초안 中)

주요 과제 
(병목 현상)

투자 
및 수요

▪ 도입 비용 절감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양산 투자 부족
▪ 공급 측의 사업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초기 수요 창출 필요

강구해야 
할 시책

통합 
전략

▪ 공급 측(제조)과 수요 측(사용자)을 일체화하여 설계하고, 
사회 적용을 선행적으로 실현

공급 
사이드

▪ 국산 피지컬 AI 모델 개발 및 로봇 기반 모델 개발 능력 강화
▪ 로봇 OEM 육성 및 모터, 감속기, 센서, 축전지 등 핵심 부품의 

설계·제조 능력 강화

수요
사이드

▪ 시장 규모, 수요, 기술적 도입 용이성 등을 고려해 중점 시장 선정
▪ 단기 및 중장기 도입 목표와 지원책을 정리한 로드맵 책정

지향해야 
할 모습 
(목표)

경제적 
목표

▪ ‘40년까지 미·중에 버금가는 제3극으로서 세계 점유율 30% 초과 
▪ 20조 엔(약 180조 원) 규모의 시장 획득

사회적 
가치

▪ 세계 최초로 AI 로보틱스의 사회 도입을 관민 협력으로 실현
▪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구조적인 인력 부족 등 사회적 난제 해결 기여

무랄리 고팔라크리슈나 엔비디아 스마트 머신 사업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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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더 이상 로봇 대국이 아니다

휴머노이드에서는 비슷한 출발선

▪ 일본은 주요 산업용 로봇 기업(화낙, 야스카와, 가와사키 등)들을 중심으로 로봇 산업 생태계(부품, SI)가 구축되어있으나, 휴머노이드 분야에서는 테

슬라와 보스턴다이내믹스와 같은 ‘스타 플레이어’가 부재.

▪ 일본의 로봇 부품 강자인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 등은 휴머노이드 시장에서도 글로벌 업체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고, NSK와 미네베아미쓰미 등 

기존 자동차 부품사들의 적극적인 휴머노이드 부품 진출 움직임도 확인되고 있음. 그러나, 보스턴다이내믹스가 한국 부품 밸류체인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누렸던 일본 국내 완제품 기업이 일본 부품을 사용하던 공급망의 연결 고리가 약화되고 있음.

▪ 휴머노이드의 부품 특성 요구 변화(액츄에이터 → 센서/배터리/칩/통신, 액츄에이터 요구 변화 등)과 대량 양산 체제에 대한 대응 능력 확보도 필요.

▪ 비록 한국이 레거시 로봇 분야에서는 일본에 한 수 뒤쳐졌지만, AI 휴머노이드 분야에서는 최소 비슷한 출발선, 또는 보스턴다이내믹스와 국내 대기

업 휴머노이드 상용화 시도 흐름 속, 한국이 한 발 앞서 나가 있다는 판단.

▪ 하지만 마냥 일본을 무시할 수는 없는 법.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대표 자동차 기업인 도요타와 혼다의 최신 로봇 동향을 다음 페이지에서 정리.

상용화보다는 하드웨어, 그리고 AI 기술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음.

일본 주요 로봇 부품사 시총 변동(지수)

미네비아 등 주가 차트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요타의 TR-3

자료: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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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더 이상 로봇 대국이 아니다

일본의 주요 로봇 부품사

자료: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하모닉드라이브와 미네베아미쓰미, 로봇 핸드에서 협력

자료: 미네베아미쓰미, 유진투자증권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 2025년 반기 실적 발표 코멘트

자료: 유진투자증권

대분류
하드웨어 
컴포넌트

휴머노이드 
관련 언급 기업

산업용/서비스 로봇 
관련 언급 기업

센서

비전 센서 - 소니, 키엔스, 오므론, 니콘

LiDAR - 호쿠요 전기, 로옴(ROHM)

힘 센서 미네베아미츠미 와코텍, 세이코 엡손, 신토공업

토크 센서 미네베아미츠미 I-PEX

각도 센서 TDK 무라타 제작소

액추에이터

모터
미네베아미츠미, 

마부치 모터, 니덱 모터, 
타마가와 정기

화낙, 야스카와 전기, 
미쓰비시 전기, 

파나소닉 인더스트리, 
산요 전기, 오리엔탈 모터

엔코더 니콘, 니덱 컴포넌츠

화낙, 야스카와 전기, 
미쓰비시 전기, 

파나소닉 인더스트리, 
산요 전기, 타마가와 정기, 

오리엔탈 모터

감속기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 
나브테스코, 

니덱 드라이브 테크놀로지, 
스미토모 중기계공업, 

미네베아미츠미

(왼쪽 기업들이 주요 메이커)

베어링
일본정공(NSK), 
미네베아미츠미

NTN, 제이텍트(JTEKT), 
후지코시(NACHI)

리니어
액추에이터

일본정공(NSK), 
THK, 미네베아미츠미

IAI, CKD

배터리 배터리 -
GS유아사 테크놀로지, 

토카도 에너지, 맥셀(Maxell)

핸드 1대당
부품 탑재 수량

- 베어링 107개
- 센서 5개

- 액츄에이터 11개

고토크
마이크로

액츄에이터
초소형 감속기

고리스폰스
DC 모터

미네베아미츠미의
초소형 베어링 채용

개발중

“25년 휴머노이드 수주액은 25억엔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
할 전망이며, 26년도는 올해보다 늘어날 것”

“북미 AI 로봇의 양산화에 따라, 26년(내년) 이후 계획에 맞춰 설비 
증가 검토를 이미 시작”

“15개 이상 업체로부터 견적 요청이 있었으며, 앞으로 반년~1년 내
에 신규 공급처 선정 전망”

“다양한 업체 후발이 있지만, 성능+양산 능력 측면에서 HDS가 우위
라고 평가. 특히 양산화/설비투자 확대 속도에서 차별적 우위”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리포트 재배포 및 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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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더 이상 로봇 대국이 아니다

도요타는 로봇 안하나요? 

▪ 도요타의 로봇 조직은 (1) 본사 연구 조직(Frontier Research Center)와 

(2) 미국의 AI 개발 조직 Toyota Research Institute(TRI)으로 구성.

▪ 본사 조직은 로봇의 하드웨어 운동 성능에 개선에 초점. 로봇 플랫폼으로

는 T-HR3, HSR, Eley 등을 개발. 자동차 기술을 활용한 모터, 감속기 개

발. 고출력 액츄에이터/QDD 액츄에이터 기반 구동 시스템 개발을 비롯

해, 인간과 상호작용을 위한 원격 조작 기술도 고도화(양방향 제어).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도 구축해 데이터 축적도 수행 중.

▪ TRI는 로봇 AI 개발에 초점. Diffusion Policy를 활용한 로봇 학습법을 제

시하는 등 로봇 AI 분야에서 선구자적 역할 수행 중. 현대차의 보스턴 다

이내믹스와도 AI 개발 협력을 진행하고 있음(TRI의 거대행동 모델/Large

Behavior Models을 적용 중).

도요타의 주요 로봇 플랫폼

자료: Toyota, 유진투자증권

TRI랑 협력하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자료: Toyota, 유진투자증권

HSR Eley

자동차 부품 기술을 활용하여 로봇 부품도 개발

자료: Toyota,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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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모의 혼다는 요즘?

▪ 혼다는 사내 R&D 센터에서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고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는 ‘아바타 로봇’과 ‘Embodied AI’ 개발에 집중. 과거 아시모가 로봇의 이동

성(보행)에 집중했다면, 현재 혼다는 인간의 ‘손’을 완벽하게 재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모습.

▪ 단순히 물건을 잡는 것을 넘어, 종이 한 장의 질감을 느끼거나 젖은 컵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등 섬세한 ‘손맛’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 핸드는 4세대까지 

진화. 사람 손 크기에 나사 조임이나 단자 탈착이 가능할 정도의 정밀도를 갖추었음.

▪ 카메라 영상이나 텍스트 학습에 그치지 않고, 로봇이 직접 물체를 만지고 움직이며 얻은 센서 정보를 바탕으로 지능을 고도화. ‘성공 직전의 실패’ 데이

터를 집중적으로 학습해 미래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혁신적인 학습법을 도입(Hard Negative). 도쿄대와 공동 연구 등 산학 협력에도 적극적.

혼다의 신형 아바타 로봇

미네비아 등 주가 차트

자료: Honda, 유진투자증권

혼다의 4세대 로봇 핸드

자료: Honda,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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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레거시 로봇들의 부활

휴머노이드 기대감 + AI CAPEX 사이클의 수혜로

▪ 최근 일본 대표 산업용 로봇 기업인 화낙과 야스카와의 주가 강세는 호실적에 더해 FA 업황 회복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

▪ 하모닉드라이브 역시 전방 수요 회복과 글로벌 휴머노이드 양산 체제 진입 기대가 맞물리며, 정밀 감속기 핵심 공급망으로 부각.

▪ 화낙과 야스카와는 FA 및 레거시 산업용 로봇 사이클 회복에 대한 베타가 크고, 하모닉드라이브는 정밀 감속기 공급망 내 핵심 업체로, 현재 일본 로봇 

밸류체인 내에서 가장 순수한 휴머노이드 베타로 평가.

▪ 화낙은 FA(서보 모터, CNC), 야스카와는 모션컨트롤(서보 모터, 인버터) 부문의 수요가 강함. 반도체 및 데이터센터 향 수요 기반 강세. 화낙은 반도체

/AI 서버 부품을 ‘만드는 장비’, 야스카와는 데이터센터향 공조용 부품, 반도체향 제조 장비용 서보 모터 등 공급에 강점.

▪ 산업용 로봇은 EV 전환 딜레이로 수요 정체되었으나, EV 제조사들 투자가 점진적으로 회복 추세라는 회사측 설명들.

Fanuc 부문별 수주

자료: Fanuc, 유진투자증권

Fanuc 지역별 수주

자료: Fanuc, 유진투자증권

Yaskawa 부문별 수주

자료: Yaskawa, 유진투자증권

Yaskawa 지역별 수주

자료: Yaskawa,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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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레거시 로봇들의 부활

화낙/야스카와/하모닉드라이브시스템즈 실적/가이던스/컨센서스(매출액-영업이익-순이익 순)

자료: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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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다가오는 Gen 3

자료: X, 유진투자증권

[92]

투자전략

주도주 중심 + 기민한 모멘텀 대응

▪ 기술력 + 펀더멘털의 교집합에 위치한 주도주 중심 대응 추천.

▪ 연중 로봇 관련 모멘텀 다수. 모멘텀별 관련 기업군에 관심 필요.

모멘텀별 대응 전략

자료: 유진투자증권

주요 기업 업데이트

자료: 유진투자증권

기업 투자포인트 주요 업데이트

레인보우
로보틱스

(1) 휴머노이드 독자 개발 능력
(2) 삼성 그룹과 기술 및 사업 시너지
(3) 삼성 캡티브 기반 안정적 매출 성장

(1) 삼성향 캡티브 매출 확대
(2) 4족보행로봇 양산 본격화
(3) RB-Y2 등 제품 업그레이드
(4) 3월 세종 신사옥 완공

로보티즈

(1) 연구용 활용 → 상용화
(2) 계속적인 제품 개발 및 업그레이드
(3) 우즈벡 투자로 대규모CAPA 확보
(액츄에이터 한국30만+ 우즈벡300만)

(1) 연내 이족보행로봇 공개 예정
(2) 로봇 핸드 및 핑거 액츄에이터 출시(1월)
(3) 로봇 핸드 글로벌 고객사 납품
(4) 우즈벡 공장 투자 - 7월 완공, 10월 개소
(5) 중국향 QDD 수요 증가 흐름

에스피지

(1) 구동계 핵심 요소(감속기) 보유
(2) 장기간 납품 통한 제품 안정화
(3) 감속기 고객사 확대(LG 등)

(1) QDD 액츄에이터로 제품군 확장
(2) 감속기 교체 사업 본격화

한국
피아이엠

(1) 대량 양산 최적화
(2) 글로벌 휴머노이드 OEM 공급 기대

(1) 글로벌 휴머노이드 향 공급 가능성 부각

씨메스 
로보틱스

(1) 자동화 솔루션 판매 확대
(2) 휴머노이드 솔루션화

(1) 쿠팡 등 주요 고객사 내 橫확장
(2) 나이키 등 제조 공정 투입 확대

엔젤
로보틱스

(1) LG 관련 기업
(2) 웨어러블 로봇 기술 휴머노이드 활용

(1) 휴머노이드, 피지컬 AI로 Pivoting

주요 모멘텀 주요 모멘텀

엔비디아 GTC
(3월 16일~19일)

▪ 엔비디아와 협력하는 기업 중심 대응
(레인보우로보틱스, 로보티즈, 현대차 관련)

레인보우로보틱스
신사옥 완공

(3월 말)

▪ 레인보우로보틱스와 관련 밸류체인 중심 대응
(레인보우로보틱스, 에스피지 등)

기아차 인베스터데이
(4월 9일)

▪ 보스턴다이내믹스 밸류체인 중심 대응
(현대모비스, 한국피아이엠, 에스피지 등)

미국 로봇 행정명령
(5~6월 전망) → 중동 사태로 지연 가능성

▪ 미국 생산시설 확보 기업 및 부품 기업 중심 대응
(현대차 관련, HL만도, 로보티즈 등)

테슬라 
옵티머스 Gen3 공개

(2~3월) → 6~8월로 Delay

▪ 테슬라 옵티머스 관련주 중심 대응
(LG엔솔, LG이노텍, 삼성전기, HL만도, 액트로, 자화전자, 
한라캐스트, 한국피아이엠 등)

삼성 & 현대차 Update
(하반기 예상)

▪ 삼성전자: 레인보우로보틱스, 에스피지 등
▪ 현대차: 현대차 그룹주 + 한국피아이엠, 에스피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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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로봇 평가 지표

자료: 유진투자증권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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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항마로 떠오를 로보티즈

Figure.AI 휴머노이드 생산 추이

자료: Humanoid Hub, 유진투자증권

주요 휴머노이드 CAPA 계획

자료: 유진투자증권

탄력 붙은 성장 곡선

▪ 로보티즈는 작년 양팔 휴머노이드 플랫폼(AI 워커), 로봇 핸드(HX5-D20), 핸드용 액츄에이터(XM335) 등을 빠르게 선보이며 시장 수요에 대응.

▪ 올해는 후속 제품으로 저가형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K-1, QDD 액츄에이터 다이내믹셀 Q, 데이터 셀링 비즈니스까지 공개할 예정. 다이내믹셀에

서 쌓아온 연구 시장 인지도와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저가형 휴머노이드와 QDD 액츄에이터를 빠르게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

▪ 지난해 2,000억원 유상증자 이후 인력 채용, 기술 투자, 해외 생산 거점 확보가 본격화. 동사의 전략 방향은 “중국 수준의 가격에 더 높은 성능”을 

구현하는 것. 우즈베키스탄 생산 거점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다이내믹셀에서 축적한 기술 경험으로 성능 우위를 만들어가겠다는 전략. 올

해 연초 40여명 인력 충원 후, 현재 70명 추가 채용을 진행 중.

▪ 이번에 공개된 K-1은 키 130cm, 무게 30kg의 저가형 이족보행 휴머노이드로, 다이내믹셀 Q 23개가 탑재됨. 가격은 1천만원 초중반대로 중국 

업체 수준을 타겟팅하고 있으며, 현재 보행 속도는 1.5~2.0m/s까지 구현 가능. 한 발 서기, 한 발 뛰기, 춤추기 등 동적 움직임을 수행할 수 있고,

향후 학습 데이터 축적 시 유니트리 수준의 동작 구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

▪ K-1은 단순 완제품이라기보다 다이내믹셀 Q의 성능을 입증하는 폼팩터로서 의미가 큼. 가상세계 학습과 현실 동작 간 Gap을 줄이는 핵심은 

QDD 액츄에이터의 성능. 해당 액츄에이터는 중국 기업들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동사는 4Q26 QDD 20만대 생산을 포함해 

연간 액츄에이터 50만대 생산을 목표. 2025년 생산능력은 22만대 수준이나 주문량은 40만대에 달해 공급 부족으로 생산 지연이 발생 중.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리포트 재배포 및 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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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항마로 떠오를 로보티즈

엔비디아가 공개해 화제가 된 올라프 로봇의 부품은 누가 만드나?

높이 * 너비 : 6cm * 20cm

자료: 엔비디아, 유진투자증권

로보티즈 휴머노이드 분해도

높이 * 너비 : 6cm * 20cm

자료: 로보티즈, 유진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리포트 재배포 및 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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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항마로 떠오를 로보티즈

타슈켄트 내 공장 관련 정보

자료: 유진투자증권

로보티즈의 우즈벡 공장 조감도

자료: 로보티즈, 유진투자증권

로보티즈-우즈벡 협력 체결 현장

자료: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총 11헥타르의 부지

자료: 로보티즈, 유진투자증권

사업 주체 “ROBOTIS” XK MChJ

사업명 자율로봇 및 관련 부품 생산시설 구축

위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Yangi Avlod” 특별산업구역

부지 면적 10.98ha = 109,800㎡

투자금액 6,926만 달러

창출 일자리 2,098명

사업 기간 60개월, 2단계 추진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리포트 재배포 및 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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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항마로 떠오를 로보티즈

로보티즈 지역별 매출액 동향

자료: 유진투자증권

로보티즈 액츄에이터 부문 GPM, OPM 추이

자료: 유진투자증권

로보티즈의 확장되는 매출 파이프라인

자료: 로보티즈, 유진투자증권

로보티즈의 매출액 추정

자료: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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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외 북미 일본 중국 유럽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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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억원)

+ QDD 20만개
(1EA 20만원 가정)

≒ 휴머노이드 환산 약 7천대분
(관절 30개 사용 기준)

+ QDD 50만개,
로봇 약 1.7만대분

+ QDD 70만개
로봇 약 2.3만대분

기존 액츄에이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리포트 재배포 및 복제 불가 



항목 강성 구동기 (TSA) 탄성 구동기 (SEA) 準직구동기 (QDD)

구조 구성
브러시리스 모터 + 고감속비 감속기(하모닉) 

+ 고강성 토크 센서
브러시리스 모터 + 고감속비 감속기(하모닉) 

+ 탄성체
고토크 밀도 모터(무프레임 토크 모터) 

+ 저감속비 감속기(플래너터리)

이미지

센서 구성 2개 위치 센서(인코더) 3개 위치 센서(인코더) 1개 위치 센서(인코더)

토크 측정 방식
스트레인 게이지 원리 

또는 전류 기반
인코더 또는 스트레인 게이지 원리 전류 루프 기반

제어 특성 간단하고 정밀도 높음
복잡하고 정밀도 낮음,

전체 시스템 제어 난이도 높음
간단하나 정밀도 보통

전력 특성 전력 조절 불가 전력 조절 양호 전력 조절 불가

토크 밀도 높음 높음 낮음

외부 충격 완화 낮음 좋음 좋음

기계 복잡도 복잡함 복잡함 간단함

에너지 효율 낮음 보통 높음

안전성 낮음 좋음 좋음

기술 성숙도 비교적 성숙 주요 연구 중 부상 중

기업 테슬라 옵티머스, 유비텍 워커 X 어질리티 로보틱스 디짓
보스턴다이내믹스 뉴아틀라스

유니트리 H1, 애지봇 A1
푸리에GR-1, 1X EVE 등

액츄에이터의 패러다임 변화

자료: 유진투자증권

(참고) QDD 액츄에이터란?

QDD

Backdrivabillity

감속기 불필요

충격 흡수 용이

가격 절감

사람과 상호작용이 많은 가정용에 적합

강화학습 시행착오에도 파손 가능성 低

실물 로봇을 다수/병렬로 배치해 강화학습 고속화 가능

카메라 Visual Feedback으로 정밀도 보완 가능

[98]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리포트 재배포 및 복제 불가 



현대차그룹

자료: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99]

(참고) 정기주주총회 내 로봇 코멘트

기업 코멘트

현대차

▪ 기술기업 전환 가속화를 핵심 전략으로 제시
▪ 소프트웨어와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미래 경쟁력을 강화
▪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를 실제 생산 현장에 투입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
▪ 2028년까지 연간 3만대 규모 로봇 생산 체계 구축 계획

현대모비스
▪ 제49기 정기주총에서 차량용 반도체와 로보틱스 핵심부품 등 미래 신성장 분야 역량 확보 언급
▪ 로봇 부품 사업은 액추에이터에 집중. 기술 유사성이 높은 그리퍼에 초점

현대글로비스 ▪ 현대차그룹이 추진하는 AI 로보틱스 생태계 내에서 물류 및 공급망 흐름을 최적화하는 역할을 수행

기아
▪ 주총 직접 로봇 발언은 확인 제한적. 다만 2026 CEO Investor Day에서 PBV·자율주행·로보틱스를 중심으로 모빌리티 생태계 확장 전략을 제시
▪ 2026~2030년 총 49조원 투자 중 전동화·자율주행·로보틱스 등 미래사업에 21조원 투자
▪ 2028년 HMGMA, 2029년 하반기 기아 조지아 공장에 Atlas 투입 계획

현대위아

▪ 주총 직접 로봇 발언은 확인 제한적. 다만 CES 2026에서 로봇 전용 브랜드 H-Motion을 공개하고 주차로봇, 물류로봇, 협동로봇 등 로봇 사업 확대 전략을 제시
▪ 로봇 관련 매출을 2025년 약 2,500억원에서 2028년 4,000억원 이상으로 확대 목표
▪ 물류로봇 약 450대가 현대차·현대위아·현대모비스 공장에서 운영 중
▪ 주차로봇도 50대 이상 실제 현장 내 사용 중

HL만도

▪ 주총 직접 로봇 발언은 확인 제한적. 4Q25 글로벌 로봇 기업으로부터 차세대 4족 보행 로봇용 액추에이터 수주
▪ 휴머노이드용 액추에이터 고객사 PoC 및 실증 평가 단계
▪ 2027~2028년 휴머노이드 전용 파일럿 라인 검증과 양산 체계 구축
▪ 2029년 북미·한국 중심 양산 확대 계획
▪ 2035년 휴머노이드 로봇 액추에이터 부문 매출 2조 3,000억원 달성 목표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리포트 재배포 및 복제 불가 



LG그룹

자료: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100]

(참고) 주주총회 내 로봇 코멘트

기업 코멘트

LG전자

▪ 로봇, AIDC 냉각솔루션, 스마트팩토리, AI홈을 4대 미래 전략사업으로 제시
▪ 최근 피지컬 AI와 로봇 기술 발전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며 2026년을 로봇 사업 본격화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언급
▪ 로봇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액추에이터를 직접 설계·생산해 글로벌 로봇 제조사에 공급하는 B2B 부품 사업 본격화
▪ 연간 4,500만대 수준의 모터 양산 인프라 기반으로 로봇 액추에이터 시장 핵심 공급사로 자리매김할 계획
▪ AI 가전 기반으로 확보한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글로벌 빅테크와 협업을 강화해 홈로봇 사업 속도감 있게 추진 계획

LG이노텍

▪ 센싱·기판·제어 기술 기반 고객 맞춤형 솔루션 기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언급
▪ 자율주행차와 로봇처럼 AI가 실제 물리 환경을 인지·판단하는 시장에서 센싱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설명
▪ 휴머노이드 등 피지컬 AI 분야는 초기 양산 단계에 진입해 수백대 규모로 공급 중
▪ 대규모 양산은 2027~2028년, 매출 기여는 2030년 전후로 제시
▪ 미국·유럽 주요 고객사를 대상으로 로봇용 부품 공급 협의 진행 중

LG에너지솔루션
▪ 휴머노이드 로봇, UAM, 선박 등 신사업 분야에서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소프트웨어·서비스 영역까지 사업 범위를 넓힐 계획이라고 언급
▪ 신사업 비중 확대 전략의 일부로 휴머노이드 로봇 등 신규 애플리케이션 고객 접점 확대 추진

LG CNS
▪ 피지컬 AI와 관련해 로봇 관련 기술검증(PoC)을 진행 중이며, 피지컬 AI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M&A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
▪ 로봇 관련 기술검증(PoC) 진행, 피지컬 AI 및 다양한 영역의 M&A 검토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리포트 재배포 및 복제 불가 



삼성그룹

자료: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101]

(참고) 주주총회 내 로봇 코멘트

기업 코멘트

삼성전자
▪ 제5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제조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라인에 도입할 계획을 공개
▪ 이는 단순 자동화를 넘어 피지컬 AI 단계로의 확장을 의미

삼성SDI
▪ 전고체 배터리 양산 목표 시점을 2027년으로 제시
▪ 전고체 배터리를 로봇, 전기차 등 차세대 애플리케이션에 공급할 계획
▪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공략 예정이며, 기술 특허를 지속 발굴해 업계 최고 수준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계획

삼성전기

▪ 2026년 AI서버·전장·휴머노이드 중심으로 사업구조 전환을 가속할 계획이라고 발표
▪ AI 인프라 투자 확대, 자율주행 기술 진화, 로봇 시장 개화에 따라 전자부품 탑재 수요 확대 전망
▪ 휴머노이드용 카메라모듈 등 차별화 제품으로 신규 사업 기회 창출 계획
▪ 산업용 휴머노이드향 제품 일부는 2026년 하반기부터 양산 예정
▪ 국내외 기업들과 협력하며 휴머노이드 부품 시장 개화에 선제 대응 계획

삼성SDS
▪ AX 사업 확대와 AI 데이터센터 사업을 신규 성장축으로 추진할 계획 발표
▪ AX 사업 확대 과정에서 피지컬 AI 영역까지 사업 기회 모색, 피지컬 AI 등 신사업은 사업화를 전제로 검토 중

삼성중공업
▪ 로봇과 첨단기술이 결합된 자동화 공정 추진
▪ 로봇 자체 판매보다는 조선소 생산 자동화/스마트야드 관점
▪ 조선업계 최초 배관 자동화 공장 SHI 파이프 로보팹을 3X 전환 사례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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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Q26 실적발표 내 로봇 관련 코멘트

자료: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102]

(참고) 1Q26 실적발표 내 로봇 코멘트

기업 코멘트

삼성전자

▪ 피지컬 AI 전략과 관련해, 지난 1년간 오준호 박사 리더십 아래 의미 있는 기술 진전을 이뤘고 글로벌 리더를 따라잡기 위한 기반을 마련
▪ 핵심 로봇 부품을 내재화하고 자체 로봇에 최적화된 맞춤형 부품 개발 역량 구축 중
▪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통해 제조 생산성과 일상 경험을 혁신할 계획
▪ 제조 기반을 활용해 제조용 로봇을 먼저 개발하고,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홈 및 리테일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장할 계획
▪ 자체 기술 역량 확보와 글로벌 파트너 협력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 추진, 필요 시 전략적 투자나 인수도 검토
▪ HVAC, 전장, 전자, 의료기술, 로보틱스 등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서 기술 리더십 확보를 위한 투자 지속

삼성전기

▪ 휴머노이드 카메라와 관련해 주요 글로벌 휴머노이드 고객과 고해상도 인식 모듈 공동 개발 중
▪ 정밀 그리핑 동작에 필요한 소형·박형 카메라 기술을 확보해 휴머노이드 시장 초기 리더십 확보 추진
▪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시장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언급
▪ 상용 로보택시 서비스가 여러 지역에서 출시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생산 현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을 검토 중
▪ 고화소 센싱 카메라모듈 라인업 확대 및 전천후 카메라 제품 등 특화 기술 개발 중
▪ 2Q26 신규 로보택시용 카메라모듈 공급, 2H26 휴머노이드용 카메라모듈 공급 계획
▪ 차세대 피지컬 AI용 신규 솔루션도 고객 신제품과 미래시장 수요에 맞춰 준비
▪ 중장기 성장을 위해 실리콘 캐패시터, 글라스 기판, 로봇 부품 등 신규 사업 영역 핵심 기술 확보 추진

삼성SDI
▪ 3월 인터배터리 전시회에서 시장 관심이 큰 피지컬 AI용 전고체 배터리를 공개
▪ 차세대 리튬메탈 배터리의 수명과 안전성을 개선하는 솔루션을 개발하며 미래 기술 경쟁력 강화

현대차

▪ 3Q26 RMAC(Robotics Meta Application Center) 가동 예정
▪ 사바나에 연산 3만대 규모의 로봇 공장을 구축할 계획이며, 상용화나 실제 실행 단계가 확인되기까지는 연말 또는 하반기까지 시간이 필요
▪ 추가로 보스턴다이내믹스 CEO는 사임했으며, 이사회가 신임 CEO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

LG전자

▪ 신성장 사업으로 홈로봇, 로봇 부품, AI 데이터센터 냉각솔루션 진행 상황을 언급
▪ CLOi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은 올해 PoC 검증용 생산을 시작할 계획
▪ 엔비디아 등 주요 기술기업과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협력 가속화
▪ 휴머노이드 PoC 검증은 올해 상반기 시작해 산업용과 가정용 영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
▪ 산업용 휴머노이드는 로봇 기술과 공정 데이터 학습을 활용해 가능성 검토
▪ 가정용 로봇은 가전사업 기반 홈 환경 이해도를 바탕으로 2028년 상용화 기반 마련 계획
▪ 액추에이터 사업은 상반기 초기 양산 준비 중
▪ 감속기 기술 개발 및 내재화를 위해 주요 기업·학계와 협업 진행
▪ 엔비디아와의 협력은 로보틱스, AI 데이터센터, 모빌리티 분야를 포함

LG이노텍
▪ 고수익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 및 피지컬 AI 사업 가속화 제시
▪ 차량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등을 아우르는 복합센싱모듈을 앞세워 자율주행, 로봇 등 피지컬 AI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음

LG CNS

▪ 산업 특화 RFM, 하드웨어, 플랫폼을 결합한 Full-stack RX 서비스를 통해 로봇 상용화를 가속화할 계획
▪ 스킬드AI에 이어 Config와 협력해 양팔 정밀 작업 등 현장 업무 역량 강화 추진
▪ 미국 로봇기업 Dexmate에 전략투자해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4족보행 로봇, 휠타입 휴머노이드 등 다양한 라인업 구축 예정
▪ 2026년 5월 자체 개발한 로봇 학습·운영 플랫폼을 공개하고 사업 확대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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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

이 없습니다.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조사

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배포,

전송,변형,대여할 수 없습니다.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

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

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

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ㆍ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50%이상 0%

ㆍ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15%이상 ~ +50%미만 95%

ㆍ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5%

ㆍ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6.03.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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